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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문

금주의 기도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실감나는 오늘날, 주님이 주신 마지막 소명

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

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

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스 비극 되풀이 고대역사 
유산 때문

2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최근 몇 차례 공격으로 ISIS 테러리스트들은 튀니지 해변 리조트에서 관광

객 39명을, 쿠웨이트 시아파 모스크에서 신도 30명가량을 죽였다. ISIS가 지

하드에 공감하는 무장대원들에게 라마단 기간에도 활동하라고 지시한 지 얼

마 후의 일이다.

IS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제거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왔다. IS 대원들은 예지디들과 기독교인들을 학살해왔지만, 피해

자들의 대다수는 IS에게 저항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무슬림

들이었다. IS는 심지어 충성을 맹세하기를 거부한 수니파 성직자들, 그들의 세

계관에 굴복하지 않은 무슬림 여성들까지도 처형했다.

바로 이러한 종교적 극단주의의 전횡과 횡포는 이미 1400년 전, 마호메트

와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서 경고됐다고 허핑턴포스트는 보도한다(Did 

Prophet Muhammad Warn Us of ISIS?).

지난 100년은 복음이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빠르게 확산

된 시기였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구촌 인구 중 거의 절반에게 복음

이 전해지게 된 것은 2000년 정도가 소요됐다. 고든코넬 신학교내 

지구촌 기독교연구센터(CSGC)에 따르면, 1900년에 전 세계 사

람들 중 45.7%가 복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100

년이 지나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수치는 70%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선교 사역 단체들 또한 1970년에는 2,200여개에서 올해에는 

5,100개로 두 배 이상이나 많아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드디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SGC에 따르면 

그러나 이러한 통계만 가지고는 속단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2050년이 되면 전세계 사람들 중 2%에게만 복음이 전해져 총 

72%에게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선교 사역 단체들의 연구들

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나 전력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지상 대명령’ 완수가 목전에 이르렀는데도 지연돼질 수 있는 원

인들을 말해준다(Babies Halt the Great Commission: Christian 

researchers think population growth will stall the gospel’s 

spread).

지난 한 세기동안 빠른 속도로 확산됐던 

복음 전도를 지연시키는 원인들은 바로 태

어나는 아이들, 지역 경쟁 종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만들어내는 진

통과 시간이다.

20세기 복음 확산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완전히 만개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주요 

종교들과 이렇다 할 매개체가 없는 아프리

카 부족들에게, 선교사들은 무혈입성 하듯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퓨리서

치의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1907년

에는 7백만 명에서 2010년에 4억7천4백만 

명으로, 복음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됐다.

그러나 동일한 기간에 아프리카 대륙에

서의 무슬림 숫자 역시 1천1백만에서 2억3

천4백만 명으로 증가됐고, 아프리카 토속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76%에서 13%로 

감소됐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미 다

른 주요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CSGC는 분석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

로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는 것이다.

최근 퓨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무슬림들 

중에는 15세 미만의 극히 젊은 세대층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34%에 달하는 이들

은 기독교(27%)나 불교(20%)에 비하면, 상

당한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무슬림

은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무슬림 

여성들은 평균 3.1%로 크리스천 여성들의 

출산율(2.7%)보다 앞서고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항은 바로 무슬림 

아이들이 놀랍게도 부모의 신앙을 지키는 

보존율이 무려 77%라는 점이다. 따라서 

2070년이 되면 이슬람이 기독교를 제치고 

가장 큰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

하다. 무슬림 여성들의 고출산율과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른다면….

같은 시기에 기독교는 4천만 명이 증가

됐지만, 동시에 1억6백만 명이 기독교를 떠

났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소폭 증가 2

조1700억에서 2조9200억 명으로 늘었고, 

여기에도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자동 유입

이 포함돼있다.
<3면으로 계속>

이슬람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모든 

테러리스트 집단이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탈레반의 

피해자도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다. 최

근 몇 년 동안에만 시아파 무슬림들 

수백 명이 살해당했다. 그리고 나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심지어 미국에서도 비

슷한 공격으로 인해 아하마디아 무슬

림 친구들을 여럿 잃었다.

그래서 반 이슬람 비판자들이 집요

하게 무슬림들의 신앙과 우리를 괴롭

히는 사람들의 범죄를 연관지을 때 

우리는 그들의 무감각함을 비난한다.

종교적 극단주의로 가는 동기 중 

하나가 근본적인 극단주의자들이 성

전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해석을 거부하는 대다수의 무슬

림을 '독실하지 않다'거나 '명목상'으

로만 신자라고 딱지 붙여서는 안 된

다.

코란을 정직하게 연구해보면 IS같

은 집단은 이슬람의 명령을 완전히 

거스르며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코란은 한 명을 죽이는 것

이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하고(5:32). 현세에서의 박해와 무질

서는 더욱 나쁜 행위라고 한다

(2:217). 코란은 평화, 정의, 인권을 

강조한다.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고, 

배교와 신성모독에 대한 속세에서의 

처벌을 금지한다.

선지자 마호메트의 전통을 연구해

보면 그가 이 시대의 종교적 극단주

의를 놀랍도록 자세하게 경고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400년 전 그는 이슬람이라는 이

름만 남고 코란의 말만 남는 날이 올 

것이며, '호화롭게 꾸몄지만 길잡이

는 되어주지 못하는 모스크들'이 많

을 것이라 예언했다(미시카툴 마사

비). 
<3면으로 계속>

CT, “복음전도가 인구성장율 못 미친다” 보도 

이슬람 코란 말만 남고 모스크는 호화
진정한 영적 정수 사라지고 의식절차상 강요 불과

성직자들 부패하며 갈등 낳는 존재 돼

허핑턴포스트, “이슬람극단주의 출현 예고” 보도

“제자 양성 통한 세계복음화”급물살 IS 탄생, 1400년전 마호메트가 이미 경고했다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8면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엄예선 박사

16면

서구사회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저출산율, 인구고령화가 문제시 되고 잇으며 이는 기독

교 복음화율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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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실패한 국가다. 1830년대 독립 직후부터 그랬다. 우리

가 원했던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다. 프랑스에는 혁명과 계몽주의가 

있었지만 그리스는 그런 게 없었다. 우린 언제나 구식 오스만 제국

과 현대 유럽 사이에서 타협하려고 했다.”

그리스의 인기 배우 안토니스 카페트조풀로스(63)는 그리스가 겪

는 역경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었다. 그만큼 그리스는 국가 재건이

나 근대화보다는 고색창연한 신화세계 안에 갇혀 살았다는 것이 

그리스 지성인들의 한결같은 해석이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유로존 

붕괴 가능성과 IMF 감시 체제를 불러일으킨 “그리스 사태”를 고대 

역사의 유산에 짓눌려 현대화에 실패한 사례라고 진단한다(The 

Greek crisis reveals a nation crushed by ancient history).

그리스는 지난 7월 5일 국민

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

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긴

축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곧바로 

냉혹한 현실에 부닥쳤다. EU 지

도자들이 추가 구제금융보다 그

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더 낫다

고 판단하면 ‘그렉시트’는 현실

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

약 추가 구제금융이 합의된다면 

일부 부채의 탕감과 긴축 프로

그램의 완화가 포함될지 모른다.

어느 쪽이든 새로운 그리스의 

건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

는 고역이 될 것이다. 그리스 위

기는 역사적인 뿌리가 깊다고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의 야

니스 팔라이오로고스 기자가 지

적했다. “그리스인은 서방을 두

려워하고 의심한다. 세계화와 변

화를 겁낸다. 우리의 허세 이면

에는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

다. 우린 고대 세계에서 많은 것

을 물려받았지만 현대화를 이루

지 못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

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제 그 결

점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한다.”

그리스는 수세기 동안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국민과 

국가 사이의 유대가 끊어졌다. 

탈세하고 국가를 속이는 전통이 

애국적인 의무가 됐다. 그리스는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1829년 독립했다. 초대 

행정수반이던 이오아니스 카포

디스트리아스는 중앙집권식 현

대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그러

나 막강한 지방 군벌들이 반발

하면서 그는 결국 1831년 암살

당했다. 다음해 그리스 최초의 

현대 국왕 오토가 즉위했다. 그

러나 그는 독일 바이에른 출신

의 왕자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1923년 터키에서 그리스인 수십

만 명이 추방됐고 터키인은 그

리스를 떠나야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그리스인은 나치에 

점령당해 갖은 고초를 겪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로 ‘위험

한 국민(Dangerous Citizens: 

The Greek Left and the Terror 

of the State)’의 저자인 네니 파

누르기아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잔해 위에 그리스가 세

워졌다”고 말했다. “철도도 도로

도 없었다. 다리는 폭파됐다. 사

회기반 시설이 완전히 무너졌다. 

전쟁과 기아, 보복 행위로 40만 

명이 희생됐다. 재정적

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

태에서 내전까지 겪었

다.”

그리스 공산당이 일

으킨 내전은 1945년부

터 거의 5년 동안 지속

됐다. 그 내전의 심리

적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다. 1967-1974년 미

국의 지지를 받는 군사

정권이 그리스를 통치

했다. 이제 그리스는 

부채 위기를 ‘트로이

카’로 알려진 국제채권

단(국제통화기금IMF, EU, 유럽

중앙은행ECB)과 특히 독일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트로이카에 맞서는 싸움은 역

사적인 독립 투쟁의 맥락으로 

이어졌다. 그리스 역대 정부의 

잘못이 무엇이었든 대다수 그리

스인에겐 긴축정책이 원수였다. 

실업률과 빈곤률이 치솟았다. 지

중해의 쾌활함 이면엔 암울한 

절망감이 흐른다.

컬럼비아대학 교수로 ‘꿈의 나

라 ( D r e a m  N a t i o n : 

Enlightenment, Colonization 

and the Institution of Modern 

Greece)’의 저자인 스타티스 구

르구리스는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제1차 세

계대전 직후의 상황으로 되돌아

간 느낌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그리스가 부채를 갚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 부채를 

상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

을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문제

는 외부의 강요 탓이다. 긴축정

책은 그리스인에게 엄청난 고통

을 안겼다. 그러나 긴축 프로그

램이 시행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부당하다는 느낌

이 커졌다. 그들은 우리가 무모

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독일이 그리스를 무모하게 대한

다.”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

고 또 다시 포위당했다고 느끼

는 그리스인으로선 음모론에 빠

져들기 쉽다. 그리스의 유대인은 

홀로코스트 당시 대부분 희생돼 

이제 몇천명만 남았다. 그런데도 

반인종주의연맹(ADL)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69%는 반유대인 감

정을 갖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

리카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

율이다.
<3면으로 계속>

그리스 비극 되풀이 고대역사 유산 때문
뉴스위크, IMF 감시 안에 갇힌 그리스 역사적, 정치적 배경 소개

시론

내게로 돌아오라
사람이 망각할 수 있는 것은 때로 큰 축복이

다. 사람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힘든 일, 아픈 

일, 도무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인생의 위기

와 고난들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의 백성들도 이런 소용돌이 속에 놓여 신음할 때

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하나는 삶의 어

려움과 위기, 고난들을 통해 영적인 해석을 가

하고 교훈들을 얻어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

들을 다시 한 번 반추하고 기억해내는 것일 것

이다. 나에게도 7월은 기억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귀중한 달이 되었다. 아마도 나는 내 생애 7

월에 있었던 일을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이

다. 작년 7월에 뜻밖의 뇌수술을 하게 되면서 인생의,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큰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뇌출혈인 경막하출혈로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

고 생명은 찾았으나 언어기능을 담당한다는 왼쪽 뇌를 수술했기에 한동안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때 나는 내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회의를 느꼈다. 내가 말하

는 일상의 삶은 목사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

도 말이 나오지 않았고 말이 생각나도 입이 열리지 않았다. 말을 하기는 해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곁길로 빠져나가는 느낌이란! 말을 가지고 사는 목

사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목사’가 아니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 계속 성경

을 읽었다. 마침 평소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그런데 자

꾸만 ‘돌아오라’는 말씀이 눈에 띄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많은 ‘돌아오라’가 있

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러다가 돌아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다.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감동이 왔다. 그 순

간 나는 ‘저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였다. 그 뒤에

도 계속 돌아오라는 말씀은 내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그래서 찬찬히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 늘 

바빴고, 그래서 말씀도 대충대충 읽으면서 잘 사는 줄 생각했다. 기도시간도 억

지로 시간만 채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

은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고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

다고 약속을 했다. “하나님, 저 돌아갈께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 후로 성

경도 소리 내어 읽고, 아내 한 사람을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였

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한 마디하고는 한동안을 멀뚱멀뚱 

쳐다보기도 했다. 그래도 그날그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 결과 

7월 9일 수술을 받았는데 그 날을 뒤집은 9월 7일에 첫 설교를 했고 10월부터는 

계속 설교를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최근 극심한 캘리포니아의 가뭄과 한국의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동성결

혼합법화와 같은 이슈들,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을 등져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

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는 “내게로 돌아오라”하시는 주님

의 마음이 읽혀진다. 물론 지금은 가뭄과 전염병 등이 하나님의 징계수단이었던 

구약시대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합동신학교의 송인규 교수의 지적은 옳다고 생

각된다. “구약시대는 신정 통치적 섭리 방식을 취했기에 심판이 상응적이며 즉

각적이었으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중보자적 통치

의 도입으로 심판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요5:22).  오늘날 재해 등을 통한 하나

님의 심판 방식은 비상응적이고 유보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팔이나 아이티

의 지진, 일본의 쓰나미에 대해서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와 적극

적인 구호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교회사에 보면 이런 가문과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교회는 겸손히 회개

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큰 축복을 경험한 예들이 나온다. 14세기 유럽의 경우 

십자군 전쟁의 후폭풍으로 민생은 파탄 나 있었고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1/3

이 죽었는가 하면 백년전쟁, 농민전쟁 등으로 유럽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었다. 

그때 잉글랜드의 작은 도시 노리치의 무명의 여사제 줄리안은 자신이 심한 질

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All shall be well)는 메시지로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그런

가 하면 유명한 독일의 토마스 아 켐피스는 거룩을 회복하고 겸손하게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불안과 고통을 느낄 때가 바로 축

복의 시기이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붙잡으라고 백

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역설하였다. 지금의 가뭄을 하나님의 징계라

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가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설교한 후 주

일, 이 건기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격려를 느낀다면 너무 오

버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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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24편 : 사단은 나에게도 수시로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편’은혜 나누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지

으신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

탄이 접근을 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하나

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생애가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와 대화를 통하여 죄의 것이 그들에게 침투하

게 된 것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본인도 모르게 사망의 생각

이 마음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망의 생각

이 그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대항하며 죄의 길로 가게 하

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나타나는 죄에서 

나오는 사망의 생각과 대화하는 것을 깨어서 아주 주의하여

야 합니다. 사망의 생각과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죄의 영

향이 마음에 스며들게 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

어지게 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서서히 멀어지는 것입

니다. 그 결과 그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 마음에 사망의 그늘

이 형성이 되고 그늘진 마음에서 사망의 소리들이 서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소리, 비판의 소리, 불만족의 소리, 미

움의 소리, 염려들, 불안, 이러한 생각들이 서식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전으로 성별 받은 우리 마음이 부정

하여지게 됩니다. 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는 성전에서  그러한 거

룩함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

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

을 가리우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처

음에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

다. 항상 깨어서 사망의 생각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거절하여

야 합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어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

을 생각의 대화를 통하여 마귀가 넣어준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을 이용하여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단

은 우리를 이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영적인  동일한 사건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  거절하여야 합니다. 죄의 이

용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

서 주시는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면 믿음으로 영접하고 마음

에 품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

게 하여야 성전으로서 잘 지키게 됩니다.

목회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언제든지 

접근하는 사단의 방법 즉  사망의 생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 생각을 돌

려서 생명의 생각을 품어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였는데 주님의 지체

가 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사망의 생각

으로 우리 마음에 접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의 방향을 

주님에게로 돌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

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귀한 지

체로서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룩한 지체로 쓰임을 받아야 

장차 주인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면에서 계속>

아테네의 투자은행 그룹 악시아 캐

피털 마켓츠의 콘스탄티노스 쿠포폴

루스 대표는 “전 세계가 우리를 적대

시하며 파괴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성

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의 경

제적 무기력을 외세 탓으로 돌리는 

사고방식에 강한 반감을 가진 신세대 

사업가다. 

“그리스인에겐 유대인, 미국인 등 

늘 잘못을 탓할 상대가 있다. 지금은 

독일인이다. 그리스인은 열등감을 우

월의식으로 포장한다. 우리는 세계가 

우리에게 빚졌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사실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뭔가 해야 한다.”

사회주의 정당 파소크와 보수 정당 

신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권력을 나

눠가진 결과 서로 뒤를 봐주고 눈감

아주는 문화가 생겼다고 팔라이오로

고스 기자가 말했다. “두 정당이 번갈

아 권력을 잡고 특권을 누리다 보니 

그리스인이 국가에 충성할 필요가 없

어졌다. 그들은 ‘정부가 사복을 채우

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나’라고 

생각한다.”

부패한 지배 계층을 향한 분노가 

고조되면서 지난 1월 급진좌파연합 

정당 시리자가 급부상해 우익 독립그

리스당과 손잡고 새 정부를 탄생시켰

다. 아테네에서 가까운 피레우스항 

부근의 빈곤 지역 드라페트소나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엘레니 키라마

르기우(34)는 “시리자 정치인은 구식 

정치인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전 정

부들은 민생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

나 시리자는 빈곤과 실업에 신경 쓴

다. 그들은 실업자와 빈민층의 구직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드라페트소나에선 그런 관심이 절

실하다. 이전에 일자리가 많았던 가

죽•시멘트•비료 공장이 문을 닫았다. 

실업률이 높고 사회적 박탈감이 팽배

하며 이민자도 많다.

그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

체 의식은 여전히 강하다고 키라마르

기우 의원은 말했다. “학교 공동체가 

서로 돕는다. 좀 더 여유 있는 가정이 

가난한 가정에게 베푼다.” 그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만족한다. “재정 문

제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다. 강대국이 아

니라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얼

마나 좋은 일인가? 재정 문제보다 훨

씬 더 중요하다.”

아테네 북부 교외 도시 키피시아는 

드라페트소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

다. 조용하고 가로수가 늘어선 거리

엔 고급 아파트와 우아한 빌라가 즐

비하다. 2009-2011년 총리를 지낸 

게오르기우스 파판드레우 같은 정•

재계 엘리트가 사는 곳이다.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노련한 정치

인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 역시 국

가의 낭비벽에 충격 받았다. “공무원

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었는데 아무

도 대답을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알

아본 결과 인구 1100만 명인 나라에 

공무원이 71만6000명이었다. 그에 

비해 인구 6400만 명인 영국에는 공

무원이 44만7000명이다.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집권 2년 만에 공무원을 

56만 명으로 줄였다. 아직도 많은 편

이지만 이젠 매년 정확한 인원수가 

집계된다.

정치가 불안정하지만 좌익과 우익

은 현 상태를 지속하긴 어렵다는 데 

동의한다.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우

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근본적

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이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세

제를 고쳐야 한다. 부패와 높은 세금

이 더 많은 부패를 부른다. 재산세와 

사치세를 도입했지만 충분치 않았

다.”

유로존을 떠나선 안 된다는 점엔 

그리스인 모두가 동의한다. 옛 통화 

드라크마로 돌아가면 적어도 단기적

으로는 큰 재앙이 닥친다. 통화의 급

격한 평가절하가 뒤따를 것이라고 파

판드레우 전 총리는 지적했다. “5년 

전에 드라크마화로 돌아갔다고 해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지

금은 훨씬 더하다.”

그러나 관광객에겐 그리스는 여전

히 휴가의 천국이다. 쾌청한 날씨와 

낭만적인 해변에다 문화와 역사가 풍

요롭다. 사람들이 정이 많고 친절하

다. 그들은 현실에 적응해간다.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선 광경을 제외하고는 아테네의 

삶은 이전처럼 계속된다. 

기오르고스 카미니스 아테네 시장

은 “누구도 지금의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잘 대

처하고 있다. ATM에서 한도액 60유

로를 출금하려고 인내심 있게 줄 서

서 기다린다. 아테네엔 아직도 관광

객이 보고 체험할 게 숱하다.”

<1면에서 계속>

그런 미래가 되면 이슬람의 진정한 

영적 정수는 사라질 것이며, 종교는 

대개 의식 절차상의 강요에 불과하

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이런 시기에

는 성직자들은 부패할 것이며 갈등

을 낳는 존재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

무슬림 세계 일부에서 설교단을 남

용해 분리와 증오를 설파하는 극단

주의자 성직자들에게 이 말이 얼마

나 잘 맞아 들어가는가.

그는 IS와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이 

이슬람의 신앙을 장악하려 할 것이

라고도 설명했다. 이런 불화의 시기

에는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

석은 젊은이들의 집단'이 나타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말

을 하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행동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

에 지나치게 열중하여 그에 비하면 

무슬림들의 숭배는 대수롭지 않아 보

일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코란으로 부를 것

이나 현실에서는 코란과 아무 상관

도 없을 것이다. 코란은 그들의 목구

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즉 그들은 

코란의 정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저 몇 구절을 되뇌이기만 

할 것이다. 마호메트는 이런 사람들

을 '최악의 생물들'이라고 묘사했다.

이 정도 설명으로는 부족하기라도 

하다는 듯, 선지자 마호메트의 네 번

째 계승자인 칼리프 알리가 남긴 키

타브 알 피탄이라는 책의 전통에서

는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고 검

은 깃발을 들 거라고 묘사했다. 그들

의 '심장은 쇠처럼 단단할 것'이고, 한 

국가의 동반자들일 거라고 했다(아

샵 울 다울라). 흥미롭게도, IS는 자신

들을 이슬람국가 혹은 다울라라고 지

칭한다. 그들이 계약을 깨뜨릴 것이

고,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

들의 도시를 언급하는 이름을 가질 

것이라고도 언급한다. IS의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떠오른

다.

선지자 마호메트는 분노하며 이러

한 사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묘사했고, 무슬림들에게 그들의 악함

을 조심하고 맞서 싸우라고 강력히 

충고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

은 누가 됐든 알라에게 그들보다 나

은 사람이다"라고 선언했다.

이 중요한 선언을 잘 되돌아보자. 

IS가 이슬람의 이름으로 살인할 때마

다, 코란을 따른다고 주장할 때마다, 

신성한 라마단을 이용해 전 세계에 

난장판을 벌일 때마다, 선지자 마호

메트는 이런 사기꾼들이 나타날 거

라고 분명히 경고했고, 그들을 뿌리 

뽑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걸 알

아야 한다.

이 사실을 되돌아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IS, IS 동조자들, IS가 진짜 

이슬람이라고 세상이 믿길 원하는 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뿐이다. 반면 지

성인들은 선지자 마호메트의 예언 속

의 지혜를 보고 단결해 무지와 극단

주의에 맞선다.

<1면에서 계속>

인도는 현재 출산율이 다소 떨어지

고 있기는 하지만 힌두교인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다. 현재 10억 정도의 

인구가 2050년이 되면 10억4천만 명

으로 증가하게 된다. 퓨리서치는 바

로 이러한 인구성장율에 따라 10억3

천만 명 정도의 힌두교인들이 2050

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인구 성장율이 현재와 같은 양

상으로 진행된다면 퓨리서치가 전망

하고 있는 2015년경의 종교 분포도

가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는 것이다.

CSGC는 따라서 앞으로 선교 방향

이 인구강대국인 중국이나 인도와 같

은 지역들로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고 제안한다. 그래야만 지상대명령을 

수행하고 완수할 수 있는 기반을 잃

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 선교 사역단체들은 이미 

복음을 접한 지역들에 또 다시 선교

사들이나 인적 자원들을 보내, 설립

되어진 지역 교회공동체를 더욱 굳

건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이제는 복

음을 들은 구원 받은 사람에서 예수

를 철저히 따르는 제자를 만들겠다

는 의도이다.

1974년부터 2000년까지 90%의 선

교사들이 복음이 들어간 지역들로 다

시 들어가 교회를 세우거나 제자를 

만드는 일에서 사역하고 있다. 바로 

이때 교단들이나 대형교회 네트웍들

이 효과적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제

자를 훈련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CSGC는 판단한다. 단순한 복음 전도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

어 한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지역

들로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제

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일종의 “

복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

이다.

이처럼 최근 선교 사역이 교회공동

체 형성과 제자 만들기에 초점을 두

는 이유는, 복음을 접하고 나서 좀처

럼 움직이지 않는 선교지의 신앙인

들을 움직이도록, 즉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려는 노력의 일

환이다.

실례로, 인도에서는 교회가 많이 

성장해 있는 남부 지역에서, 미전도 

부족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북부 지

역으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

하고 지원하면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같은 나라의 백

성들이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

와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문화 사역’(cross-cultura l 

ministry)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다.

결론으로, 이슬람과의 경쟁(?)에서 

기독교는 뒤쳐진다. 바로 무슬림 여

성들의 높은 출산율과 태어난 아이

들의 종교 보전성에서, 일단 객관적

으로 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

음 전도가 인구성장율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제자 양

성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탄력을 받

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자 양성을 

통해 파송하고, 복음을 전해 제자를 

만들어 땅 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도

록.

“제자 양성 통한 세계복음화”급물살

IS 탄생, 1400년전 마호메트가 이미 경고했다

그리스 비극 되풀이 고대역사 유산 때문



세계 최대 최강국인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매일 일어난

다. 하루에 태어나는 9,077명의 아

기 중에 1,282명은 사생아이고 하

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가출한

다. 하루 69,493명 십대들이 성병

에 감염된다. 강간은 매 8분마다 살

인은 매 27분마다 강도는 매 78초

에 한 건이 발생한다. 절도는 매 10

초마다 일어나고 자동차는 매 33초

마다 한 대씩 분실된다. 그리고 하

루에 2,740명의 십대들이 임신된

다고 한다. 

어떤 잡지사에서 20년 이상 된 

부부들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

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미

국 사람들은 4%만 yes라고 대답했

는데 우리 한국의 잘산다는 강남의 

부유층 사람들은 75%가 강력하게 

NO했고 20%가 좀 생각하고 대답

하겠다고 하더란다. 그리고 좀 생

각하고 대답하겠다고 한 그 사람들

에게 무엇을 더 생각해보아야 하는

가 물었더니 자신이 이 사람을 만

나서 정말 행복했는가를 점검해보

아야 한다고 하더란다. 그런데 전

문가의 말에 의하면 점검해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란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은 행복

한가?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밀레의 ‘

만종’ 그림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한

다. 그림 한 장에 어떻게 1조원을 

넘을 수 있겠는가? 값어치가 비싸

도 너무 비싸다. 그런데 해설을 그

렇게 달았다. ‘이것은 값어치가 1조

가 넘는다는 것이지 실제로 팔면 

얼마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모른다

는 말이다. 그렇게 귀하단다. 

밀레의 그림 ‘만종’이 오늘 현대

인들에게 왜 그렇게 귀한가? 한마

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잘 담겨있기 때문이

다. 보시라!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한다. 피곤하고 지쳤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늦도록 일을 하

다가 교회로부터 종소리가 들려온

다. 그 때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

사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아버

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가 다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입은 옷은 남루하다. 그의 신

발은 실내화라고 한다. 실내화, 실

외화가 따로 없는 이런 신발을 신

고 지낼 만큼 가진 것이 없다. 바구

니에는 감자 몇 개 밖에 없다. 얼굴

은 씻지도 못했고, 머리를 다듬지

도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

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

다는 것이다. 그의 마음에는 불평

과 불만, 괴로움, 고민, 욕심이 전혀 

없다. 그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

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이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땅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

이 있는가? 권력에서 찾다가 드디

어 행복을 찾은 사람이 있는가? 물

질에서, 이 세상의 부귀영광에서, 

행복을 찾아 누린 사람이 있는가? 

오히려 그곳에서는 행복보다는 더 

많은 상처와 고통과 불행을 현대인

들은 겪고 있다. 행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다. 그를 구주로 영

접하여,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과 그 영혼에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

이다.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시냇가에 심

은 나무와 같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

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지금 동성결혼에 대한 말들이 많

다. 오늘 아침 어느 지인으로부터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두어 

주 전에 동성애 결혼이 합법이라

는 연방대법원의 발표가 있었는데 

벌써 자녀들에게 동성애자들의 성

교육에 대한 걱정들이 많단다. 더

구나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성교육

을 시킨다면서 동성애 성교육을 시

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적어도 

자녀의 성교육은 부모의 허락 없이

는 절대로 시킬 수 없다는 탄원서

에 준비되었고 여기에 10만 명 이

상의 사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만 명의 사인이 채워져야 백악

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다

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보통사람들의 인권도 인

정받도록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다. 

놀라운 세상이 되었다.

진정한 행복은 소박한 신앙의 가

정의 순결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

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비뚤어진 

둥지에서는 올바른 달걀을 구할 수 

없듯이 비뚤어진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을 기대할 수 없다. 소박한 

신앙, 행복한 가정, 절대 상관관계

가 있음은 분명하다. 인권과 자유 

다 가져도 소박한 신앙이 없이는 

가정의 행복이 없고 가정의 행복과 

순결이 없이는 누구도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소박한 신앙 가정의 행복 

깊이 생각해야 하는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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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으로 중대한 

것이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

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가슴에 실존적인 공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

이 많고 쌓아놓은 재산이 많아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으

면 사는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

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묻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수님은 그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

를 통해 현대인이 안고 있는 문제

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지식과 행동의 불일치입니

다. 알고는 있지만 행할 줄을 모르

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

러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 그러나 알

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를 행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

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은 교

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니”(고전8:1)라고 했습니다. 

둘째,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심리

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

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29절)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

려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

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에 

신경을 썼습니다. 현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기를 칭찬

해 주면 우쭐해하고 나쁜 말을 들

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합

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잘 사는 것

처럼 보이려 하고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올바른 것처럼 행동합니다. 

옳게 보이려고 하기에 잘못을 저지

르고도 변명을 합니다. 무엇이든 

정당화하려고 하며 자기가 옳다는 

것을 열심히 내세웁니다.  

셋째로, 이웃이 없습니다. 현대인

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고독과 외로

움입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 데 마

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없습니

다. 정작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

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자

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상의하고 

싶은데 마땅히 상의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

다. 고난당하는 이웃이 있어도 함

께 아픔을 나눌 줄 모릅니다. 이것

이 본문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

는 현대인의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곁을 몇 사람

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

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불행 당

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영

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긍

휼을 베푸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

다.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임

을 증거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 누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33절에 “그를 보고 불

쌍히 여겨...”라고 했습니다. 한 사

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제

사장 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도 피하여 갔습니다.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도 못 

본 체 하고 피하여 지나쳤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

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 곳을 지

나가다가 죽어 가는 사람을 보았습

니다. 그는 그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 본

래의 뜻이 심장을 가리키는 말(스

플랑크논)에서 왔는데 이 말의 의

미는 ‘동정심을 가지다’‘자비심을 

가지다’‘불쌍히 여기다’등의 뜻입니

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거의 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 쓰

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를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문둥병자

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

기셨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불

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습니다. 나인

성의 과부가 아들을 잃고 울면서 

관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그 때 쓰인 말입니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Compassion입니다. com은 함께, 

passion은 아픔 고통을 뜻합니다. 

남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는 것

이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

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에릭 호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고귀한 

속성도 잔인한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랑 충성 용기 신앙까지도 

잔인한 행동으로 변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캠패션만은 

선과 악을 초월하여 설 수 있는 인

간의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항독소라 할 수 있는 것이

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 남을 잔인

하게 죽이기도 합니다. 조국에 대

한 사랑 때문에 잔인한 행동을 서

슴지 않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 때문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을 포함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자

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신앙 때문

에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9.11

사건의 범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신

앙 때문에 그렇게 자살 테러를 행

한 것입니다. 사랑, 충성, 신앙 같은 

것은 고귀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위

해서 잔인한 행동도 하는 것입니

다. 그러나 남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잔인한 행동을 낳을 수가 없는 것

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남에

게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불쌍

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사장

이나 레위인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

는 사람에게 물질이나 시간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자기의 가

진 것을 희생할 마음이 조금도 없

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

기가 가진 것은 무엇이나 그를 살

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주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

위 사람은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

주다가 자기들이 손해날 것을 생각

했습니다. 즉,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내

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죽지나 않

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도와준 것

입니다. 나보다도 그가 어떻게 될

까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키는 

속성이 있어서 쉽게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 미국에 사는 

한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컬럼

비아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명

문 고등학교 전체에서 수석을 했기 

때문에 컬럼비아대학교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한 경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면접관이 왜 봉사

활동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봉사활

동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

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우리 학교

는 당신 같이  남을 위해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를 불합격시켰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된 교육을 시키려면 

먼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

이 벌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남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가치

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

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

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마 

12:7)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

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

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장차 

성공하면 자기 배만 불릴 것입니

다.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이 저렇

게 부정부패가 많은 것은 남을 생

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아는 

편협한 교육정책이 가져온 결과인 

것입니다.

2.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용기와 책임을 가지고 선행을 실

천해야 합니다. 34절에 사마리아인

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

보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튿

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환자를 부탁했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했습

니다. 그는 한가한 여행자가 아니

었습니다. 어느 사본에 보면 새벽

에 일찍 떠나며 그 사람을 부탁했

습니다. 새벽에 일찍 떠나야 할 만

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과 돈

이 남아서 남을 돕는 자가 아니었

습니다. 바쁜 시간과 적은 돈을 쪼

개어 남을 도운 것입니다. 그는 자

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죽

어가는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도 행

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선한 행동이 반드시 따라

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이론

만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이 없

으면 그의 지식은 헛것이 되는 것

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

은 신앙입니다. 

사람은 선행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의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설령 

내게서 물질이나 시간의 손해가 났

다 하더라도 왠지 모를 기쁨이 샘

솟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

한 것이 많을 때 우리의 삶은 윤택

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감사하

며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

다. 남을 돕는 행동은 분명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

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을 기

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행복

을 가져다주는 일이 되는 줄 믿습

니다. 

3.  왜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

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37절에 예수님은 청년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

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행

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오직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 자신을 줄줄 알아

야 합니다. 나를 주는 순간 이웃을 

살립니다. 이웃이 사는 동안 또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

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삭

막하고 외롭겠습니까? 

Cast Away라는 영화에서 Fedex 

직원인 주인공 톰 행크스가 비행기 

사고로 어느 바다에 추락하여 간신

히 목숨을 건져 무인도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약혼녀에 대한 사랑

의 집념 때문에 몇 년 동안을 혼자 

살면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데 너

무도 외로워서 축구공에 눈 코 귀 

입을 그려 넣고는 마치 사람과 대

화하는 것처럼 공과 대화하는 장면

이 나옵니다. 나중에 뗏목을 만들

어 섬을 탈출할 때에 바다 물결에 

공이 떠내려가는데 그것을 잡으려

고 안간힘을 쓰다가 끝내 잃어버리

고는 애통해 하는 장면이 나옵니

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

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

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긍휼이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이 포도주를 상처에 부

었듯이 주님은 우리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

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

상 최대의 만남의 행복, 그것은 예

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뜨

겁게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이 세상은 외로움

에 지쳐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

습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먹을 양식이나 입을 옷이 없

어서가 아닙니다. 훈훈한 정이 그

리워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

랑이 그리워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

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할 사

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자의 친구가 

되고 슬픔을 당한 자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행

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아내

가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아내에게 좋은 남

편이 되도록 힘쓸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을 느끼지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좋은 아내가 되어

야 하겠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

다. 나 중심일 때는 부부간에 불화

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좋은 아내가 되겠다. 내

가 먼저 좋은 남편이 되겠다 생각

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상대방이 

너무도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인생

이 너무 짧게 느껴서 흐르는 시간

이 아깝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

고 사랑하며 살아도 아쉽게만 느껴

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속 썩인다고 불평할 것

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먼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가 나에게 잘해 주기를 기대하

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다른 성도

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

시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말씀하

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

라”강도 만난 사람들의 좋은 이웃

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는 나 중심으로 살아 왔습니다. 누

가 나의 좋은 이웃이냐에만 관심이 

많았지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이

웃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적었습

니다. 

이제는 나에게서 이웃으로 관심

의 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제는 받는 신앙에서 주는 신앙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만나야 할 사람

을 만나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꼭 만나고 싶은 사람으

로 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 베푸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만나면 왠지 반갑고 마음이 흐뭇한 

사람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만

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할 사

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이웃이 되라
(눅 10:25-37)

고택원 목사
(새한장로교회)

푸/ 른/ 초/ 장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소박한 신앙, 행복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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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 모여 오늘 이 모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문구

를 자주 쓰시는 데 예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요? 

-토랜스에서  김 집사

A: 많은 분들이 이 분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사용은  신학적으로 볼 때 예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섭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모였다”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오늘의 모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함이 옳다고 봅니다. 

예정은 주로 인간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루이

스 벌콥(Louis Berkhof)의  조직신학 책을 보면 1)이스라엘을 특

별한 사역을 위해, 특별한 권리를 위해 선택하심(신4:37) 2)개인을 

어떤 직무 혹은 특별한 봉사를 위해 선택하심(신18:5) 3)개인을 하

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영광의 후사로 선택하심(마22:14 롬11:5)

인데 주로 3번째의 구원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사

도바울은 엡1: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말했고 엡1:4-5절에 “곧 창

세전에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

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

사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장로교 주경 신학자였던 박윤선 박사의 “개혁주의 교리학”이란 

책을 보면 예정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정은 기계적 필연성

이나 인과법칙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의적 결정으로 된 것

입니다. 인생들에 대한 예정은 주로 2가지가 있는데 구원에의 선택

(Election)과 멸망에의 유기(Reprobation)가 있습니다. 선택은 그 

상대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를 구원하

시기로 택하심이고 유기는 그 상대자가 죄인인고로 하나님의 공의

로우신 뜻이 그를 멸망하도록 버리심입니다. 또한 그 예정은 조건

적인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 사

랑은 변치 않으시고 그 택한 자를 궁극적으로 끝까지 구원하신다

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곧 끝까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예정과는 사뭇 그 사용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박유선 박사의 개혁주의 교리학을 보면 1)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존하심(preservato) 2)그가 만물 안에서 이미 세우신 자연법칙

을 따라 만물을 작동시키는 협력(concursus)과 3)그가 자신의 영

광을 위하여 왕으로서 통치(gubernatio)하심입니다. 특히 행 17장 

24-29절의 말씀은 통치와 보존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칩니다. 1)우

주 전체(시103:19) 2)물질세계(시104:14) 3)짐승들(시104:21) 4)

민족들의 일(욥12:23) 5)인간의 출생과 인생의 운명(시139:16) 6)

우발적이거나 하찮게 보이는 일들(잠16:33) 7)의인들에 대한 보

호 8)하나님의 백성에게 쓸 것을 공급하심(신8:3) 9)기도응답(시

65:2) 10)악인들의 죄를 들춰내고 벌하심 등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주로 인간의 구원문제에 대해 말할 때 그 단어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원문제외의 일반적인 일들은 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예정’은 인간 구원문제와 관련...일반적으론 ‘섭리’사용

들어가는 말 

교육학을 전공한 필자는 이민 후 

여느 부모처럼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공립학교의 폐해를 익

히 들어온 터라, 기독교 학교에 자녀

들을 보내는 중, 자녀들이 다니는 학

교에서 학부모 참관시간을 통해 교

육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

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의 숫자개념의 확

립을 위해 공립학교 프리스쿨(Pre-

school)에서는 보통 공룡이나 짐승

과 사물들을 숫자의 도구로 사용하

지만, 기독교 학교 프리스쿨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날 수나 창세기

의 창조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의 전제와 출발점

이 창조와 진화로 양분된다는 것을 

표출해주는 간단한 실례가 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가장 어린 유치

원 교육부터 세속주의 사상인 진화

론과 우연을 배제한 성경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즉시 파악할 수 있

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필자가 신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사를 가르치

면서 공립학교에 대해 연구한 일부

분을 인용해서 간단히 기술하고자 

합니다. 

1.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의무

성경에서 가족과 국가는 근본적

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국가는 확장

되어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큰 가족인 국가는 아이들이 

경건한 의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

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그 의무

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가 위임한 공립학교는 아이들을 위

한 전인적인 교육의 사명을 감당해

야 할 의무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

다. 또한 부모는 국가가 아이들을 교

육하는 기능에 대해 효율적이며 올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비

판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본

문에 공립학교에 대한 분명한 언급

은 없지만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을 통해서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찬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음 질문에 대해 심각하게 생

각해 보아야 합니다.

1) 국가운영의 공립학교가 과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국가는 법과 질

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려 할 때, 

집단적인 강요라는 수단을 사용하

지만, 교육은 법과 질서 유지의 성

격과 달리 그런 강요에 의해 되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가 이끄는 공립학교 교

육이 매우 중요한 교육이지만, 사립

학교의 교육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국가가 아이들을 전인

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국가가 주관하는 공립학교에

서 이상적인 성경교육을 할 수 있

을까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국가가 죄

로 타락한 아담의 가족의 연장이며, 

그 큰 가족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 하

나님을 전혀 모르는 공직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교육을 하거나 받고 있

기 때문에 오히려 공립학교는 성경

적 교훈과 상반된 최악의 경향을 가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 교육

은 신명기의 쉐마(6:6-9)와 같은 교

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

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딤후3:14-15)라고 말씀하는데, 과

연 공립학교 교육이 어려서부터 성

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교육을 감당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도 동일합니다. 법정에서

는 이구동성으로 항상 국가와 종교 

간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가 한 종교를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 교육이 공

립학교에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과거 케네디 대통령 전에는 청교도 

정신의 기독교 문화가 다소 경건성

을 강조하는 교육을 가능케 했지만, 

점진적으로 공립학교가 기독교적 

관점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면서 세

속적인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가르

치게 되었습니다. 성경 수업과 기도

로 시작했던 학교 교육, 교실에 부착

되었던 십계명이 다 포기된 세속화

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속적

인 인본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하나

의 종교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이념

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

코 절대적 성경의 진리가 없으며, 오

히려 세속적인 것 자체가 절대적 진

리의 자리를 석권하고 말았습니다.

4) 그러면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공립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

겠습니까? 

만일에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상

대주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은 그곳에서 배움을 위해 노

력할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에 대한 분별과 그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학생

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사회의 

불의와 사회의 악에 대해 무슨 기준

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비

록 그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내

용을 학습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

는 입장을 매우 자주 가르친다는 것

입니다. 불행하게도 공립학교의 교

육은 자연주의적인 진화가 사실이

며 성경의 기준은 낡고 진부하며 잘

못된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습

니다. 더 나아가 세계 역사에서 기독

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

다고 가르칩니다. 

공립학교에서는 현재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똑같이 좋은 것이며, 사

람들은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에서마저 낙

태는 여성의 권리이며, 성적인 질

병을 막는 방법은 안전한 성관계(성

교육, 피임교육)라는 것이 공공연한 

교육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속적 사회는 동성애가 정상이며 

이성애보다 오히려 더욱 보호받아

야 할 인권인양 여론을 조성하고 있

으며 이런 흐름은 공립학교의 교과

서의 교육내용까지도 그 내용을 포

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학교

의 교육의 현장은 시대의 흐름을 따

른 세속적 인본주의를 세뇌시키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5) 공립학교는 교육과정의 내용

만큼 친구관계도 중요한데, 그 가운

데 무엇을 배울까요?

경건한 성격을 갖추도록 훈련되

어지고 교육되어지는 것이 학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지만 공립학교

의 인본주의는 결코 이것에 도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아

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악한 가치

와 행동들, 마약이나 불법적인 성

행위나 집단 폭력 등의 유혹에 노

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보

다 친구들의 말, 신념, 그리고 가치

들을 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

다. 공립학교가 아이들에게 한없이 

자율권을 부추길 때, 부모와 교사의 

권위는 사라지고 자율권을 가진 아

이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모든 권위

를 독차지함으로 시간이 더할수록 

교육의 내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

니다. 

6) 공립학교의 교사들이 지향하

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립학교는 부모나 교회가 자녀

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매우 싫

어합니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가 콘

돔을 나눠주거나 낙태의 방법을 알

려주어서 교사들 자신이 부모 위에 

서고, 부모와 아이들을 갈라놓으려

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기

독교에 반대하는 자들이나 세속적

인 인본주의에 동의하는 자들이 운

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

나 홈 스쿨을 반대하거나 무시합니

다. 더 나아가 홈스쿨의 폐해를 지

적하고 기독교 사립학교를 비판함

으로 아이들을 국가 제도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게 공립학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

니다.

위의 질문과 대답들을 고려한다

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공

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심각하게 숙

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필자가 공립학교 교육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13면으로 계속>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찬반 이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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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몽 골 의 

두 르 베 트

족은 몽골 

서 부 지 역 

부족들 중 

하나이며, 

현재 러시

아의 국경 

부근인 서

부 몽골지

역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1600년

대 초 오이라트(Oirat)라고 불리웠

던 그들의 선조들은 대부분 북쪽 

카우카수스(Caucasus) 산지의 기

름진 땅에 자리 잡기를 꿈꾸면서, 

한때 고향이었던 중국 신장성의 중

가리아(Dzhuungaria) 지역을 떠

났다. 

1771년에 오이라트족의 대부분

은 러시아의 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대로 러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남아있다”라는 뜻의 “칼미크(Ka-

lmyk)”로 불리게 됐다. 그러나 러

시아를 떠나 험난한 여정을 거치면

서 소수만이 살아남았고, 다시 선

조들의 땅에 도착한 이후에는 만

주의 지배아래 가축을 위한 초지

를 분배 받아 생활했다. 그들의 후

손들은 오늘날까지 중국의 신장

(zinjiang)이나 칭하이(Qinghai)지

역, 그리고 몽골 서부에서도 많이 

살고 있다. 

삶의 모습

다른 몽골족들과 마찬가지로 두

르베트족도 말(horses)에 대해 각

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또 승마

를 즐기며 또한 대부분 말 외에 가

축과 양을 기르기도 한다. 대개는 

유목생활을 하는데, 철따라 이동생

활(seasonal migrations)을 한다. 

이동하는 동안은 격자무늬 문양

의 거스(gers) 혹은 유르트(yurts)

라고 불리는 이동천막 안에서 생

활한다. 기장, 우유, 유제품과 양고

기나 쿠미스(kumiss), 발효된 암말

의 젖이 주식이다. 일부 두르베트

족들은 정착농민들인데, 주로 옥수

수 등의 곡물이나 사료로 쓰이는 

건초, 겨자씨, 해바라기, 멜론 등을 

재배한다. 

전통적인 두르베트의 가족은 부

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지는데, 아들

은 결혼 후에 부모 집 가까운 곳으

로 분가한다. 농가에서는 부모와 

출가한 자녀들, 그리고 미혼의 아

들, 딸들이 함께 사는 대가족 형태

도 볼 수 있다. 두르베트족에게 있

어 결혼이란 성인이 되는 상징으로

서, 주로 부모들이 중매를 해서 주

르하치(zurkhachi)라는 점쟁이에

게 궁합을 본다. 요즈음에는 대부

분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시

기에 결혼을 한다. 안타깝게도 최

근에 이혼 비율이 높아졌고 산아제

한의 수단으로 합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전통적 의상은 벨벳의 모자와 헐

거운 겉옷, 두꺼운 솜을 넣고 누빈 

긴 바지 스타일이며, 채두 변발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구전 서사

시가 두르베트족 전통문화의 중심

이며, 돔브르(dombr)라고 불리는 

2줄의 현악기를 반주에 맞춰 시인

들이 서사시를 많이 불렀다. 또한 

두르베트족들은 구연설화, 노래, 

무예, 레슬링 등으로 여가를 보낸

다. 

신앙

여느 몽골족들과 마찬가지로 두

르베트족 또한 애니미즘과 샤머니

즘을 따르며 신과 대화하거나 주술

로 환자를 치유하는 무당(shaman)

들에게 크게 의존한다. 1500년대 

후반에 두르베트족은 티벳 불교를 

받아들였으며, 1921년 혁명 중 외

몽골(오늘날의 몽골)은 미신타파

의 일환으로 불교를 배척했고 이로 

인해 샤머니즘 축제나 불교제례는 

금지됐다. 그러나 샤머니즘의 영향

은 매우 커서 오보(obo)라 불리는 

돌무더미에 마을의 정령들이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이곳에서 여러 가

지 형태의 의식을 벌인다. 

두르베트족은 풍장(sky burial) 

즉 죽은 자의 시신을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도록 들에 내놓는 전통

적인 장례법이 있었으나 오늘날에

는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것이 보통

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두르베트족을 위한 의료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물 공급이 

제한적이며 열악한 위생상태와 영

양불균형 및 알코올중독이 일반적

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두르베

트족의 영혼 구제와 육체적인 필요

를 채우기 위해 이들과 함께 생활

하며 사역할 의료선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몽골의 두르베트(Durbet) 

www.chpress.net

             

까맣게 탄 1500년 전 두루마리 성서 해독

새까맣게 탄 1500년 전 

성서 두루마리를 첨단기술

의 도움으로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미국의 주이시

저널(Jewish Journal)이 20

일 보도했다. 

1970년 이스라엘 사해 인근 엔게디 지역의 고대 유

대교 회당에서 AD 6세기에 제작된 성서 두루마리가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이 성궤 안에 보관돼 있던 두루

마리의 내용을 읽어보려 했지만 두루마리는 새까맣게 

타버린 상태여서 곧바로 이스라엘 문화재청(IAA) 금

고로 옮겨졌다. 

지난해 이스라엘 회사 메르켈 테크놀로지 컴퍼니가 

고해상도의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 두루마리의 디

지털 이미지를 추출해냈다. 회사는 이를 미 켄터키 대

학의 컴퓨터 전문가 브렌트 세아레스 교수에게 보냈고, 

세아레스 교수는 디지털 이미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말려있던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을 시각화했다.

이스라엘 연구진은 이 내용을 해독해 이 문서는 구

약성경 레위기의 8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진은 1940년 ‘사해문서’(Dead Sea Scrolls)’가 발

견된 쿰란 동굴에서 40㎞ 떨어진 남쪽에서 발굴된 이 

두루마리가 사해문서 다음으로 오래된 히브리어 성서

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해문서는 BC 3세기-AD 70년 

제작된 것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성서 문

서다.

이스라엘 문화재청 사해문서 담당 큐레이터 파니나 

쇼어는 “이번 해독은 사해문서 이후 고대 성경에서 이

뤄진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며 “이번 문서는 사해문서

와 10세기 ‘알렙포 사본’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 아내 기록 파피루스, 현대에 위조된 것

예수에게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기록된 2세기 후반 

때의 파피루스 조각(사진)이 학자들의 오랜 공동연구 

끝에 현대에 위조된 게 확실하다는 결론을 담은 6편의 

논문이 새롭게 제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돌던 

예수와 아내, 자손에 대한 

온갖 풍문이나 추정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그동안 이 파피

루스는 예수의 권위와 기독

교의 존립 근거를 폄하하는데 악용돼 왔기에 이번 새 

논문들이 예수와 기독교의 위상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

로 전망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성서학 권위지 ‘신약학(New 

Testament Studies·NTS)’은 이달 초 발간된 제61권 

제2호에서 ‘예수 아내의 복음서’라고 주장된 파피루스 

조각이 위조됐음을 증명한 논문 6편과 사설을 게재했

다. 이 가운데 핵심 논문은 ‘예수 아내의 복음서: 텍스

트로 규명된 현대판 위조’(The Gospel of Jesus’ Wife: 

Textual Evidence of Modern Forgery)이다.

문제의 파피루스 조각은 2012년 9월 미 하버드대 신

학대학원 캐런 킹 교수가 예수에게 아내가 있었던 증거

라며 학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 주장은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 후손을 남겼다는 내용의 댄 브라운의 

2003년 소설 ‘다 빈치 코드’와 맞물려 큰 화제가 됐다.

NTS는 사설에서 “이 위조의 경우 통상 과학적 측정 

결과가 진위를 판단하는 결정적 잣대가 된다는 점을 악

용했다”며 “파피루스와 잉크 성분이 고대 것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예수 아내설’을 증명하려 했지만 ‘

언제 썼느냐’는 점을 소홀히 다루면서 위조 소동이 벌

어졌다”고 꼬집었다. 다만 NTS 측은 킹 교수가 위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IS 터키지부, 이스탄불서 야외 기도회 개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

가’(IS)를 추종하는 터키 급진 

이슬람단체가 이스탄불에서 

야외 기도회를 열었다고 터키 

일간지 자만과 인터넷매체인 

스푸트닉튀르키예 등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탄불 아시아지역의 야유회 장소

인 외메를리 지역에서 IS 지지자 1천여명이 전날 이슬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람 단식 성월인 라마단이 끝난 것을 축하하는 기도회

를 개최했다. ‘아부 한잘라’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할

리스 바이얀죽은 이날 기도회에서 민주주의 정부를 

비판하고 이슬람 율법이 통치하는 국가를 세워야 한

다며 전쟁에 참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지도자격인 바이얀죽은 지난해 1월 경찰

과 치안군이 합동으로 터키 내 알카에다 소탕작전을 

벌였을 때 체포됐으며, IS 터키지부의 고위급으로 알

려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바이얀죽은 기소하지 않

았고 다른 용의자들만 기소했다. 당시 정부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들을 대거 인사조치 했으며 교체된 검찰

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체포영장 등을 발부한 판

사 등을 수사하거나 교체했다.

인터넷에 유출된 경찰의 바이얀죽 감청 자료에 따

르면 그는 다른 알카에다 조직원에게 시리아를 정복

하고 나서 터키를 정복하겠다고 말했다. 

터키의 IS 추종자들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행

사를 이스탄불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었다. 터키 치안

당국은 이달 들어 터키 내 IS 소탕 작전을 강화해, 각

지의 IS 지부에서 21명을 체포하고 IS 관련 웹사이트

들의 접속을 차단했다. 터키군은 전날에만 터키-시리

아 국경지역에서 터키로 불법입국을 시도한 488명과 

시리아로 넘어가려던 2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시장서 연쇄폭발 49명 사망

지난 5월 취임한 무함마

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

령이 이슬람 무장반군 보코

하람 분쇄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또다시 나이지리아 

한 시장에서 연쇄 폭발로 

49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16일 나이지리아 북동부 곰베 시에 있는 한 시장에

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적어도 49명이 사망하고 71명

이 부상했다고 구조대원들이 말했다. 지역 상인 바다

마시 아민은 “첫 번째 폭발은 오후 6시20분께 혼잡한 

신발가게 밖에서 일어났고 몇 분 뒤 두 번째 폭발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간 시장은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이드 

축제 전날 막판 쇼핑을 하려는 고객들로 크게 붐볐다

고 전했다. 아민은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을 때 현장

에서 약 70ｍ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사람들이 부상자

들을 도우려 하는 동안 신발가게 건너편에 있는 중국

가게 밖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아민은 자신도 사망자 시신을 옮기느라 피에 흠뻑 

젖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상인 알리 나시루는 숨

진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았으며 상인

과 쇼핑객들이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도

왔다고 말했다.

한편 부하리 대통령은 이날 이드 메시지를 통해 “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많은 국가

적 문제를 풀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원과 이해, 인

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9일 부하리 대통령이 보코하람 분쇄를 

약속하며 취임한 뒤 보코하람 공격이 급증, 약 한 달 

반 동안 700명 가량이 살해됐다.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보코하람의 준동을 간과한 고위 군 사령관 전원을 해

임함으로써 보코하람 세력을 분쇄하겠다는 추가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다. 부하리 대통령은 오는 19일 미

국을 방문해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할 예

정이다.

IS, 시리아군 참수하는 어린이대원 영상 유포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가 16일 어린이 대

원이 시리아군을 흉기로 참

수하는 충격적인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세계

를 놀라게 했다.

IS가 그간 참혹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동영

상을 수없이 퍼트렸지만, 어린이 대원이 직접 참수하

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S는 어린이 

대원이 군사훈련 받는 모습이나 권총으로 포로를 쏴 

죽이는 동영상을 공개한 적은 있다.

IS의 시리아 중부 홈스 주(州) 조직이 제작한 것으

로 돼 있는 4분40초 정도의 이 동영상엔 열 살 남짓

의 소년이 어른 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이 뒤로 

묶인 남성 1명을 참수하는 장면이 담겼다. IS는 참수

당한 남성이 IS와 싸우다 잡힌 시리아 정부군 대위라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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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IS)의 극심한 횡포

가 지속되고 있다. 세력의 확장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주

저하지 않는다. 얼마 전 그들은 반

역사적인 행위를 선택했다. 소중

한 고대유품을 파괴한 것이다. 그

들이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망치

와 드릴로 석상과 석상을 마구 부

수는 장면이 공개되었다. 더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동시

에 벌어졌다. 모술의 도서관에 소

장된 희귀한 서적과 문서를 무려 

8천여 점이나 소각한 것이다. 물

론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서기 642년, 무슬림 군대가 알

렉산드리아를 점령한 후,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무참하게 

파괴하였다. “만약 그 책들이 코란

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린 그 책

이 필요가 없고, 만약 그 책이 코

란에 어긋난다면 모두 없애버려

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

되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

한 자료가 사라져버렸다. 

질문: 초대 교회에서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과 대

표적 교부는 누구인가? 

1) 교회 역사를 보면...  

▪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Alexandria)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알렉산더 대왕(365BC-323BC)이 

세운 도시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

을 붙인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려 

한 것이다. 비록 32세에 말라리아

로 갑자기 사망하여 도시의 완성

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소원대로 

다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았

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지식 중심의 헬라의 철학

과 신앙 중심의 유대교 사상이 자

연스레 만났다는 것이 우리의 관

심을 끈다. 물과 기름과 같은 두 

전통이 함께 만난 결과, ‘알렉산드

리아 학파’라는 독특한 신학 전통

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을까? 

아테네를 중심하여 발전한 헬라 

철학은 알렉산드리아로 그 중심

지를 옮기게 되었다. 또한 가장 많

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곳에 

집결하여 살게 되었다. 히브리어

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

한 70인경이 번역된 곳이기도 하

다.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은 세속

철학이 기독교의 진리를 잘 정리

하고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들에게 철학은 성경의 깊은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였다. 신학

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기

독교가 출범한 이후 거의 모든 시

대에 논쟁거리가 되었다. 거부 또

는 수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신학과 과학 중에 무

엇을 출발점을 삼느냐에 따라 전

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 필로 - 기초를 놓다

필로(Philo, 20BC?-50AD?)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예수 및 사도들과 동시대의 인물

이다. 그는 헬라철학과 유대교 사

상의 접촉을 연구함에 있어서, 철

학적인 방법론으로 창조주 하나

님을 해석하려 하였다. 헬라 철학

의 특징인 로고스 사상을 히브리 

사상과 결합한 것이다. 필로가 가

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 뒤에 숨어있는 영적 

의미였다. 그 결과 그는 언어의 표

현이 지닌 한계를 넘기 위하여 알

레고리(Allegory)적 해석, 즉 은유

적인 방법 또는 우의적 표현으로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

다.  

알레고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

다. 왜냐하면 그에게 영향을 받은 

알 렉 산 드 리 아 의  클 레 멘 트 

(Clement of Alexander) 또는 오

리겐(Origen)과 같은 교부들에게

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알레고리는 필로가 스

토아 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

아 사용한 것이다. 알레고리는 은

혜롭다. 딱딱한 문자가 줄 수 없

는 ‘그것‘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그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을 확대하거나 변형하여 묵상하

고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보자. 그는 가인과 아

벨의 다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갈등을 

드러낸다고 해석하였다. 가인은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내용이 없

는 사람, 아벨은 말은 잘 못하지만 

들을만할 내용이 있는 사람을 대

표한다. 

특히 그는 모세오경을 과거의 

사건이란 개념으로부터 현재 적

용되는 사실적 서술로 승화시켰

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

던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등장인

물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

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본 것

이다. 필로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영적 완성이란, 감각과 욕망이 존

재하는 육체의 지배를 벗어나 영

혼이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고상

한 정신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다. 알레고리는 과거의 사건과 현

재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주었

다. 

그러나 알레고리의 사용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함

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이다. 알레고리는 문자를 해석하

는 사람의 주관적인 상상력이 반

영된다. 필로의 경우 문자적 해석

과 알레고리적 해석을 겸용하였

기에 두 해석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독자들을 그릇 인도할 수 있

다. 필로가 기록한 아브라함에 관

한 글이 대표적이다. 그는 창세기 

12장 1-3절의 내용에서 대단히 

많은 알레고리를 끄집어낸다. 각 

문장과 단어, 섬세한 개념을 놓치

지 않는다. 그 결과, 무엇이 성경

에 기록된 내용이며 의미인지 혼

동을 준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무

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유대인이었던 필로는 성경을 중

심에 두고 있지만, 그 내용이 지나

치게 독특한 알레고리를 소개하

였다. 그의 해석은 분명 그 당시 

유대교 랍비의 전통과 많이 달랐

다. 그는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

건을 현대적 의미와 경험으로 받

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시

도하였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후대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은 물

론 현대 교회까지도 혼동을 주었

다. 필로는 예수 또는 기독교에 대

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9면으로 계속>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8)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헬라철학의 로고스 사상과 히브리 사상 결합시킨 필로의 알레고리 해석 경계

성도의 삶과 규범에 적용되는 실제적 매뉴얼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아야

1. 초대 교회 - 교부 (11) 변증 교부, 알렉산드리아 학파 (1)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무너뜨

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이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

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무너뜨

려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

서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 않고

도 그 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싸우지 안하고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다. 그러자 “아멘” 소리가 힘차

게 울려 퍼졌다.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

래된 도시이다. 지금부터 1만년전

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고 

살았던 도시이다. 지금도 BC 8500

년 전에 세워진 망대가 남아있다. 

크기는 8.5에이커 정도 된다. 인구

는 2천명정도가 되었을 것이다(지

금은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처

음 성을 쌓은 것은 주전 8500년경

이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무너졌

다 다시 쌓았다 하였다.

이스라엘이 쳐들어갔을 때 여리

고 성은 이중 벽으로 이루어져 있

었다.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성의 두께는 내벽

이 4미터, 외벽은 2미터였다. 높이

는 10미터 정도가 되었다. 아래는 

돌로 쌓아올리고 위는 흙으로 쌓

은 토성이었다.

어떤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역시 대단한 성인가? 아니

면 ‘아니, 별거 아니잖아?’하는 생

각이 드는가? 여리고 성이 우리는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었을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성들에 비하면 작은 성에 속

한다. 당시에 가장 큰 성읍이었던 

하솔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된다. 

하솔에는 3-4만명이 살고 있었지

만 여리고에는 2천명밖에 살고 있

지 않았다. 더군다나 여리고는 평

지에 위치하고 있다. 방어라고 하

는 측면에서 볼 때 지리적으로 매

우 불리한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이다. 성도 이중으로 되어있긴 했

지만 철옹성이 아니라 흙과 돌로 

쌓은 토성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여리고

의 전투 장면을 그려 보자. 여리고

는 성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여리고가 그렇게 강대

한 성읍이었다면 성문을 활짝 열

고 나와서 적군을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성 밖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에워싸고 있었다. 이스라엘 

군인은 60만명이엇다(민26:54).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60만명의 

장정이 나오지 않았는가? 중간에 

다시 한번 병적 조사를 했을 때도 

숫자는 비슷했다. 60만명이 믿어

지지 않으면 3만명이었다고 생각

해보라(왜냐하면 아이성을 공격할 

때 3만명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러면 게임 끝이다. 안에는 2천명

이 있고 밖에서는 3만명이 에워싸

고 있다. 그러면 보나마나 전쟁 아

닌가?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

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성을 함

락시킬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

탁하지 않았는가? 그녀도 여리고 

성이 함락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

었던 것이다(수2:9-11). 그래서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전의를 상실

하고 문을 걸어 잠갔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았다. 1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민31:5) 10에이커

도 안되는 작은 성을 한 바퀴씩 돌

려면 하루 종일 돌고도 모자랐을 

것이다. 100만명이 1주일 동안 그

렇게 돌았으니 그 성이 온전하게 

남아날 리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

이 무너뜨리지 않으셔도 무너지게 

될 판이었다. 이렇게 여리고와 이

스라엘의 전쟁은 게임이 안되는 

싸움이었다. 싸우고 말고 할 필요

도 없는 전쟁이었다. 그러기 때문

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을 듣고는 일찌감치 문을 굳게 잠

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

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냥 성 주변

을 돌기만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

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르

르 몰려가면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서 다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일

주일씩이나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

까? 그냥 문을 쳐부수고 들어가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가지고 왜 번

거롭게 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신 

것일까?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

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른다.

<9면으로 계속>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을까?

정말 그랬을까?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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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이름조차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입니다. 

노예근성에 찌든 200만을 이끄는 광야 사역이 모세의 인간 중심에

서 하나님에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

님중심의 사고전환 훈련 과정이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의지할 아

무런 기댈 세상적 조건이 없던 무에서 출발하여 그저 모세를 통해 역

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신

이 감동하여 그가 함께하시면 무슨 일이 가능한가를 똑똑히 체험하

는 여러 면모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 제아무리 불가능한 사건을 만나도 하

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믿음만 붙들고 행동

으로 바로 옮기는 행동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비

춰볼만한 아무런 능력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얼굴 

쳐박고 고민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지켜보며 만난 하나님을 

의지해 말씀을 지도삼아 제사장들을 앞세워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그저 믿음으로 차근차근 가나안 정복에 임합니다.

여호수아와 관한 어느 성경을 찾아보아도 그가 고민해 우울증에 

빠져 머리 싸매고 드러눕는 자기와의 싸우는 소모전은 하지 않습니

다. 그의 마음은 설령 두려움이 덮치고 과연 내가 해낼 수 있나? 라

는,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단순한 자신 없는 생각들이 그의 마

음을 공격해 와도 “두려워 말라. 모세와 함께 한 것같이 너와 함께한

다.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을 부여잡고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기운 차리고 그저 앞으로 앞으

로 전진합니다. 다소 차질이 생겨 작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해도 곧 

실패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칼같이 찾아내어 정정하고 믿음을 세워 모두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여호수아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가나안

을 탐지하고 돌아와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고 보고하다 자신들의 약

함이 크게 보여 절망 끝에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맞아 죽

임을 당할 정도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할 수 있다는 

청결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그 믿음대로 모세가 죽

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을 모세와 

같이 따르리라고 한 목소리로 화합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능

하다는 동일한 믿음으로 통일돼 가나안 정복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믿음의 승리를 끌어냅니다.

매 접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기로 싸우며 승리토록 전적

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하나

님을 깊이 찬양했을지, 승리보다 오히려 함께하시어 일하시는 하나

님을 체험하며 얼마나 감격의 예배드렸을지, 그 깊은 감흥의 예배심

이 이 심정에까지 깊이 감동으로 파도칩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을 두고 날마다 자신의 이기심에 휩싸이는 이스

라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저들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

고 범사에 말씀대로 순복하여 천신만고 끝에 입성한 가나안 땅에서 

한눈팔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부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믿음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어줍잖은 세상의 것에 연연

해 땅에 속한 것에 연연하다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인지는 오

늘도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 듣는 것이 삶의 최

우선 순위여서 알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자임

을 여호수아의 삶에서 확실히 배웁니다. 하나님 신에 감동된 믿음의 

순종 행동파 여호수아가 오늘 내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은 

저주의 삶, 하나님께 순종은 축복의 삶이다. 너희의 거하는 땅에서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여호와를 택하려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영성칼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www.chpress.net

   

이런 존 후스의 신앙사상은, 그 

당시 로마카톨릭교회에서 중요 재

정 수입원으로 강행하고 있던 면

죄부(Indulgence) 판매에 반감을 

갖고 있던 체코의 깨어있는 신앙

인들을 결집시켰습니다. 비록 저

들의 지도자였던 후스는 처참하게 

화형 당해 그 재가 찰스 강물위에 

뿌려졌지만, 그의 경건주의적, 개

혁주의적 신앙사상은 체코인들을 

흔들어 깨웠고, 그들 중 일부가 모

라비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카톨릭교회를 반대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단으로 정

죄 받아 재산몰수(개신교 교도들

의 재산은 몰수되어 카톨릭교도

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투옥, 공개

처형 같은 끔찍한 형벌이 다반사

로 일어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

단의 모라비안들은 무서운 박해

를 피해 이웃 나라인 독일의 삭

소니(Saxony: 현재 중서부 독일) 

지방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저들

은  유럽의  거의 대부분, 특히 독

일을 초토화 시킨 잔혹한 30년 전

쟁(1618-1648년에 일어난 최후의 

종교전쟁, 최초의 국제전쟁으로 유

럽에서 로마교황청의 지원을 받은 

카톨릭 국가들 대부분과 개신교 

교도들 사이에 벌어진 처참한 종

교전쟁으로 신교 개혁파들이 구교 

카톨릭에 패배한 전쟁. 1648년 독

일의 베스트팔렌 Westphalia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전됨. 

이 조약으로 인해 신성로마제국은 

사실상 붕괴되고 유럽의 영토가 

재편되면서 스위스가 독립을 인정

을 받게 되고, 유럽의 전통적인 강

대국이었던 스페인이 세력을 잃게 

된 조약. 교황의 권위가 제한되고, 

황제의 권위가 회복된 조약. 유럽

의 정치, 경제, 종교의 판도를 개혁

한 조약)의 피해자들로 보헤미아 

지역에서만 3,600여명이 좀 더 종

교적 자유가 보장된 이웃 나라인 

독일로 피난을 갔습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17일자 동아일보 인터

넷판은 다음과 같이 30년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1517년 독일의 루

터의 종교개혁, 1648년 베스트팔

렌조약, 1789년 프랑스 혁명, 1917

년 러시아 혁명....” 여기에서 베스

트팔렌 조약으로 종전된 30년 전

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계사

적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72년 거의 빈손으로 피난길에 

오른 일단의 모라비안들은 삭소니

라고 불리우는 현재 중서부 독일에 

해당하는 베르텔스도르프(Bert-

ersdorf)의 헤른후트(Hernhut, 주

님의 파숫꾼이라는 뜻의 독일어) 

지역에 있는 진젠도르프(Zinzen-

dorf) 백작의 영지에서 정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진젠도

르프는 독일의 개혁자 필립 스페

너(Philip Jacob Spener), 프랑케 

(Augustus Hermann Francke)와 

더불어 세운 할레대학(University 

of Halle)으로부터 개혁주의 운동

을 주도하던 독일의 귀족 가문 출

신의 백작이었습니다.

잔혹한 30년 전쟁의 후유증으

로 독일의 교회는 영적 무기력, 지

도력 부재, 도덕적 타락 등으로 인

해 애초 마틴 루터가 추구했던 종

교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면

서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일부 신앙

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갱신을 위

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

고, 그러한 운동이 몇몇 지도자들

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들이 바

로 독일 경건주의의 선구자들이었

습니다. 그 선구자 중 한명이 진젠

도르프 백작이었으며 그는 독일에 

있는 그의 영지로 피난온 모라비

안의 후견인을 자처했습니다. 진젠

도르프는 체코에서 건너온 믿음의 

피난민들인 모라비안들에게 토지

를 허락하면서 저들의 새로운 삶

이 독일에서 가능하도록 길을 열

어준 독일 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면밀주도한 섭

리는 독일의 한 경건한 지도자를 

통해 이름도 없는 나약한 모라비

안들이 주축이 된, 몇 세대 후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고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

모라비안들에 관한 두 번째 이야

기를 써 내려가기 전에 먼저 고백

할 것은 소위 80여년의 전통을 가

진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선

교역사를 강의하는 제가 모라비안

들의 실체를 피상적으로밖에 몰랐

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라비안들

에 대해 체코 출신 열렬한 신앙인

들이 박해를 피해 독일로 와서 선

교에 거의 몰입한 사람들 정도로

만 알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 무

덤 파는 사람, 노예가 되어 신발 두 

켤레만 있어도 선교지 현지인들에

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감상주의적 선입관

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

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영

국의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1761-1834)에게 선교적 비전을 

심어준 사람들이 바로 영국으로 

건너간 모라비안들이었다는 사실 

정도였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제 2화

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인간의 상상

력을 초월하고도 남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로, 최소한의 교육만

을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늘 

가진 자들과 배운 자들을 부끄럽

게 하시니 말입니다. 모라비안들이 

그랬습니다. 고향인 체코의 모라비

아 지방에서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어보겠다는 믿음 때문에 카톨릭

교회 권력자들로부터 갖은 고초를 

겪고 가진 재산을 몰수당한 후 저

들은 빈손으로 독일 땅 진젠도르

프 백작의 영지인 베르텔스도르프

(Bertersdorf)로 귀양 오듯이 옮겨

왔습니다. 마치 파산을 당한 나오

미와 룻을 위해 보아스 같은 능력 

있는 후견인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파산당한 피난민 같

은 모라비안들을 위해  유능하고 

덕망 있는 신앙인이자 독일의 백

작 진젠도르프(Zinzendort)를 준

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어린 것들을 데리고 일용할 양

식조차 없는 저들에게 진젠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영지 일부의 토지

를 기꺼이 제공하면서 300여명에 

이르는 모라비안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모라비안들은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고, 교회를 세워 자

신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대로 마

음껏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

이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말

입니다. 후일에 이곳은 헤른후트

(주님의 파수꾼)으로 불리며 300

여년동안 독일 기독교인들의 영적 

고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들은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로숭‘(Losung:’

해결책’이라는 독일어)이라는, 일

종의 말씀 중심의 기도집을 진젠

도르프를 비롯한 공동체 지도자들

이 경건 훈련서를  매일 작성해 전

체 공동체에 전했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모라비안 형제들에 의

해 발간되고 있으며 세계 약 60개

국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에

게 익숙한  행동하는 신학자 디트

리히 본 훼퍼(Dietrich von Hoef-

fer)같은 신학자도 매일 로숭을 읽

으면서 히틀러 나찌 정권과 맞서

는 자신의 행동의 지침서로 삼았

을 정도로 독일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묵상집입니다.

모라비안들의 행적에 대해 살펴

볼수록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잔잔한 감동을 감출수가 없습니

다. 소위 미국 주도의 교회성장학

과 한국교회 성장학에서도 셀 그

룹에 대한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과 이론들이 발표되었

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셀 그

룹의 시조가 바로 모라비안들이었

다는 사실입니다. 모라비안 교회 

역사가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작은 규모

로 나뉘어져-오늘날 우리는 이

런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셀 그

룹이라 부른다-1727년 7월에 처

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그룹은 나

이, 성별, 결혼여부에 따라 ‘choir’

라고 불리우는 더 작은 소그룹으

로 나뉘어져.....지도자를 중심으로 

개인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예배

와 노동, 전도와 선교훈련을 받았

다”(Moravian Church in Amer-

ica, p.59 참조).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300여년 전에 저들도 

다 알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저

들은 교육수준은 낮았어도 좋은 

자질을 갖춘 지도자들을 세워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모범적으로 이

끌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독일의 경건한 지도자 진젠도르프 도움으로 생활 유지

셀 그룹의 시조...지도자 세워 성경적 경제 공동체 구현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한국프로그램 디렉터)

모라비안(Moravian)이라 불리는 사람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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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R-1)을 취득하고 종교이민으로 영주

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에서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받은 이후에 2년간의 개인소득세 보

고서가 준비되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민국의 종교이민 심사가 갈수록 까다롭다. 고

객과 종교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이민국 심사를 통

과하기 힘든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종교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종교이민

으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

반적인 취업이민으로도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2순위

의 경우 3순위와 달리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

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e)이 통

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청원(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I-485)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종교이민을 후원하지 않고 

사기업과 같이 일반 취업이민을 스폰서 할 경우에

는 이민국은 종교단체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잣

대로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책정하

는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재정능력이 관건이

다. 종교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므

로 일반 취업영주권을 후원하기가 현실적으로 힘

든 경우가 많다. 

종교이민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

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

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교비자(R-1)를 받

은 이후 2년간 사역하면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한 

이후 종교이민을 신청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신학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후 일년간 일할 

수 있는 OPT로 먼저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종교비자를 받고 2년이 되지 않더라도 OPT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나면 종교이민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신학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현재 공부

를 계속하는 분들은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종교

단체를 통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바로 신

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은 미래약속으로 진행

하게 된다. 즉,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더라도 바로 

스폰서 단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영

주권을 받으면 오랫동안 일한다는 약속으로 신청

하게 된다.  

요즘 종교이민 케이스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이민국에 청원서(I-360)를 제출하면 까다로운 추

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종

교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종교단체

의 규모 그리고 종교단체의 최근 변화기록 등을 검

토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 종교이민을 스

폰서 한 종교단체로 감사가 나온다. 감사에 대비하

여 미리 철저히 서류를 준비해 놓는다면 걱정할 필

요가 없지만 감사를 무난히 통과하지 못해 케이스

가 거절되거나 감사 후 결과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종교단체를 통해 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

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하지만 영주

권 신청시 해당 종교단체의 재정규모가 중요하므

로 승인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조언 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5-4646

종교비자와 영주권

갈수록 까다로운 종교이민, 스폰서가 관건 

이경희 변호사

크리스천 법률 칼럼
지난 6월 26일 미헌정 사상 초유

의 사태로 벌어진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 맞서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 성교육 방지를 위한 탄원서

가 7월 3일부터 백악관 청원사이트

인 We the People에서 실시 중에 

있다. 

이번 탄원서는 백악관을 상대로 

동성애 성교육을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담

겨져 있다. 탄원서 서명방식은 백악

관 청원사이트 We the People 사이

트에 개설된 

https://petitions.whitehouse.

gov/petition/keep-our-kids-

away-homosexual-education에

 들어가서 이름과 이메일주소, 그

리고 zip code를 작성하고 ‘SIGN 

NOW’를 누르면 된다.

그리고 본인 이메일에 가서 ‘We 

the People’에서 온 이메일을 연후 

‘Confirm your signature’를 누르

면 최종서명이 완료가 된다. 

이번 탄원서 작성 기간은 오는 8

월 2일까지이며 이날까지 1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은 어떤 조

치를 취하게 돼있다. 서명은 7월 20

일 오후 2시30분 현재(서부시간) 

19,640명이 서명했다.
<박준호 기자>

동성애 성교육 방지탄원서 서명운동
백악관 We the People에 8월 2일까지 10만명 필요

예성 미주총회 미국 서부지방회

는 지난 13일 남가주 새언약교회(

담임 강양규 목사)에서 서부지방회 

정기 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번 서부지방회에서는 △효과적

인 개척교회 지원방안과 △회원 상

호간의 친밀한 관계에 중점을 두면

서 아울러 △교회연합성회 및 연합

사업에도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 부

흥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

다. 

이번 정기 지방회에서 선출된 신

임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방회장 강양규 목사(남가주 

새언약교회) △부회장 김영일 목사

(섬김과나눔교회) △서기 오병익 

목사(남가주 벧엘교회) △부서기 

이용남 목사(은혜세계선교교회) △

회계 손민호 목사 △부회계 조성우 

목사.

지방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

장 강양규 목사(213-434-1083)에

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예성 미서부지방회>

국제하나사랑재단(회장 임덕순 

장로)가 주최한 북한 어린이들의 

질병치료와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19일 오후 7시 감사

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본 재단 홍보

대사이자 한국의 ‘나는 가수다’와 ‘

불후의 명곡’ 등에서 맹활약한 가수 

소향이 나서 공연을 했다. 

소향은 “LA분들을 진짜 사랑하

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 북한을 

돕는 것이 씨앗이 돼 하나님께서 다

른 일들을 이루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말했

다. 

그는 “무대에 섰을 때 관객들의 

눈물을 보게 됐다. 그들이 왜 내 노

래를 듣고 눈물을 흘릴까 의아해했

지만, 힘든 삶속에서 저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듯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들의 

눈빛이 격려가 되고 함께 기도로 동

참하겠다는 마음이 느껴져 좋았다”

고 말했다. 

소향은 이날 ‘내 하나님’, ‘나비’, ‘

인연’, ‘꽃밭에서’, ‘You Raise Me 

Up’, ‘하늘을 달리다’ “Bridge over 

trouble woter’,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등을 불렀으며 앵콜곡으로 ‘

홀로아리랑'을 불렀다. 한편 소향은 

18일(토)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

승훈 목사), 24일(금) 디사이플교회

(담임 고현종 목사) 그리고 25일(

토) 오후 7시 아름다운교회(담임 고

승희 목사)에서 각각 공연했다.
<박준호 기자> 

<7면에서 계속>

그러나 그의 알레고리는 유대교

와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고리가 되었다. 향후 성경을 

문자적이며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

안디옥학파’가 등장하여 ‘알렉산드

리아학파’와 갈등 구도에 놓이게 된

다.  

  

2) 성경이 보인다 -  히브리서 

4:12, 13; 베드로전서 1:23-25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

이다. 귀가 닳도록 들어온 말씀이

다. 어떤 부흥사 또는 신학자의 말

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

씀과 인간의 말은 그 근본과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와 

재창조를 가능하였다. 성경에 담겨

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

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 태도가 

바로 나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사실

을 잊지 말자. 

성경은 문자화된 ‘기독교의 경전'

이 아니다. 성도의 삶과 규범에 적

용되는 실제적 매뉴얼이다. 그렇다

고 성경을 내 맘대로 해석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현대인들은 감동에 목

말라하고 있다. 울컥한 것을 은혜로 

착각하고 있다. 성경이 지닌 깊은 

의미는 지루하여 멀리하려는 경향

이 짙다.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의 

진리 또는 역사는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 나

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를 

빨리 말해달라고 재촉한다. 그것도 

모자라 내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

고,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눈다고 한

다. 값싼 은혜와 쉬운 신앙생활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그 출발점은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강력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

식하는 것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7면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도무지 그들의 힘으

로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인 여리고

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 

성 주변을 돌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도 얼마든지 그들의 힘으로 충분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

게 하셨다.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

지 못하게 하셨다. 그냥 성을 돌기

만 하라고 하셨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작전 지

시를 내리신 것일까? 이유는 간단

하다.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했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

게 하기 위해서였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

들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있어야만 했다. 그들은 그들이 

싸워서 그 성을 탈취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

던 것이다.

오래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지는 것이었다. “전

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보

여주려고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방

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것

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했다고 

우쭐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

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

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

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

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46:10). 
이메일: jinhlee1004@yahoo.com 

KWJM 한류선교 찬양콘서트가 

17일 저녁 8시15분 올림픽장로교

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열렸다. 

KWJM(한류문화선교회 대표 조

효성 목사)의 G&S 엔터테이먼트 

소속 가수 현진주 자매와 정겨운 자

매, 그리고 악기연주자 송찬양 형제

가 조효성 목사와 함께 출연해 간증

과 찬양 등 찬양집회 형식으로 콘서

트를 진행했다. 또한 남가주에서 활

동 중인 로그댄스미니스트리의 댄

스팀이 찬조출연해 콘서트를 빛내

주었다.

조효성 목사는 “오랜만에 미국을 

방문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필리

핀에서 그동안 소망했던 한류선교

의 큰 열매를 맺고 한류선교에 대한 

비전을 미국의 성도들에게 나누고

자 왔다. 전 세계가 영적으로 위기

다. 이럴 때일수록 선교와 복음전하

는 일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린

다”고 말했다. 

정장수 목사는 “감동과 은혜가 

넘쳤던 공연이었다. 한류라는 문화

를 가지고 나아가는 선교단체라 프

로페셔널하게 준비가 잘 돼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역은 이 시대 

필요한 사역이라 생각된다”고 말했

다. 

한편 한류선교 찬양콘서트는 15

일 사랑나무교회, 19일 주사랑연합

감리교회, 20일 라스베가스휄로십

교회, 25일(토) 하나로커뮤니티교

회, 26일(주) 토기장이교회에서 각

각 열렸다.
<박준호 기자>

성경적상담학회(대표 전형준 목

사) 주최 제 2회 미주성경적상담 컨

퍼런스가 16일부터 21일까지 부에

나팍제일교회(담임 노정해 목사)에

서 열렸다.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실천신학 

교수이자 목회상담학박사인 전형

준 목사는 “지난 1월 탈봇신학교에

서 열린 탈봇가정사역 컨퍼런스에 

강사로 참여해 강좌를 맡았을 때 컨

퍼런스 개최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

다. 그래서 아메리컨신학교 학생들

을 대상으로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열

고 이번에 두 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됐다”고 컨퍼런스 개최동기에 대해 

언급했다. 

전 목사는 “성경적 상담은 심리

학적 상담과 정신분석학 상담, 그리

고 로저스 상담학과 구분된다. 성경

적 상담학은 성경적인 원리를 존중

하고 성경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바

탕으로 상담을 배우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성경적 상담에 대해 상담할 

때 성경을 인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성경적 상담은 상담전

체가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해 진

행하고 성경적인 인간관을 갖고 내

담자들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라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첫날(16일) 성

경적변화의 역동적 과정, 인간의 변

화 8단계, 둘째 날(17일) 성경적 상

담방법, 셋째 날(18일) 성경적 상담

원리로 어떻게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지, 부모와 자녀교육, 넷째 날(19일) 

성경적 상담역사와 성경적 상담설

교에 대해 강의했다. 

미주성경적상담 컨퍼런스 코디네

이터 노정해 목사는 “상담할 때 내

담자들의 상태를 잘 살피지 못한 실

수들이 있었다. 목회자들에게의 적

용과 평신도들에게 적용하는 것들

의 차이가 있다. 성경적 상담학을 

전하면서 상담을 통해 치유까지 됨

을 배우게 됐다. 목회상담을 접하면 

삶과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예성미주총회 새 서부지방회장에 강양규 목사

“북한아동 질병치료, 영양 개선”

‘이때를 위함이라’주제로

성경적 상담, 삶과 사역에 도움

제13회 미국 서부지방회, 부회장 김영일 목사

국제하나사랑재단 소향 자선음악회 성황

KWJM 한류선교 찬양콘서트 

성경적상담학회 주최 제2회 미주 컨퍼런스

제13회 예성 미주지역총회 서부지방회에서 신임임원들이 기념촬영하고있다

국제하나사랑재단주최 소향 자선음악회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감사한인교회에

서 열린 콘서트에서 소향이 관객들의 손을 잡아주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

KWJM 한류선교 찬양콘서트가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성경적상담학회 주최 제2회 미주성경적 상담 컨퍼런스가 부에나팍제일

교회에서 열렸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정말 그랬을까?



뉴욕 주에 있는 시라큐스한인교

회(담임 지용주 목사)가 5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선교사 

자녀학교인 “여수룬 기독학교”를 

시작한다. 

동 학교의 교장 직을 맡은 지용주 

목사는 “여수룬(Jeshurun)”이란 “‘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로

써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 자, 즉 성

도를 가리킨다(사44:1-5). 이 학교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

씀을 통해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

지 못하며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

체성을 확립하고 회복되게 하실 것

임을 약속해주셨다. 그리고 이 일을 

섬기며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에게 갈급한 심령에게 물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시

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양성"(

마6:33)을 교훈으로 세상의 영광이

나 가치를 추구하는 명목상의 그리

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

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

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

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룬 기독학

교의 목적이다.

3P (성경적 관점 B ib l i c a l 

Perspective, 하나님 나라의 목적 

Kingdom Purpose, 하나님 중심의 

사람 God-centered People)와 3S(

순전한 복음 Sound Doctrine, 순전

한 삶 Sound Life, 순전한 지식 

Sound Preaching)을 모토로 교육

한다.

여수룬 기독학교는 우선 홈스쿨

링(미국 홈스쿨 교과과정 채택) 형

태로 시작한다. 현재 9-12학년이 

되는 학생 4명을 모집하고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므로 여러 가

지로 부족하다고 말한 지 목사는 “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기에 떨

리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으로 나아

간다. 이 학교를 통해 헌신한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

체성을 확립해감으로써 하나님 나

라를 위한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동 학교는 현재 학교 인가 절차를 

함께 준비하고 있어 현재 영주권을 

취득 중에 있거나, 미국 영주권 또

는 시민권을 소지한 자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홈 페 이 지 :  h t t p : / / w w w .

Jeshurunchristianschool.org/

Email: info@jeshurunchristian 

school.org

전화: (315)474-8346
<정리: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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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뉴욕리폼드신학교 2015년 가을학기 학생 모집
뉴욕리폼드신학교(학장 유상열 박사)가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

집한다. 모집학과는 △학사: 신학, 교육학, 상담학, 음악학, 선교학 △

석사: 목회학, 교육학, 상담학, 음악학, 선교학이며, 교회실용음악과(32

학점)가 있다. 동 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신측) 미주동부

노회가 운영하는 사역자 양성기관으로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전수한

다. 개강예배는 9월 6일(주). 웹사이트 www.rbsny.org, nyrbs.org

▲문의: (917)862-0523  

사역자 청빙 
뉴욕 부르클린제일교회(담임 이윤석 목사)에서 유초등부와 중고등

부를 담당할 교역자를 각각 청빙한다. 이메일 younsuklee@hotmail.

com

▲문의: (917)353-5477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유스 리더십 캠프’가 8

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뉴저지 사무실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2

백 달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출판한 프랭클린 코비사가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패밀리터치는 프랭클린 코비사의 공식 훈

련센터 자격을 획득했다. 청소년기에 꼭 가져야할 삶의 원칙과 태도, 

습관 등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문의: (201)242-4422, (917)698-6065

사역자 청빙
뉴욕 주사랑장로교회(www.joosarangny.org)에서 유년(유치)부 사

역자를 청빙한다. 이메일로 간단한 이력서 및 연락처를 보내면 된다.   

▲lcpcjoo@gmail.com

사역자 청빙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필라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 한어부 장

년사역 전임 부교역자를 청빙한다. 사역내용은 선교위원회와 장년교

구 담당으로 자격은 정규신학교 M.Div. 과정수료자로 1974년 이전 출

생자 및 이민교회 5년 이상 전임사역 경험자와 이중언어자 및 영주권

자를 우대한다. 제출서류는 1차 이력서, 자기소개서(신앙고백서, 지원

동기, 사역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추천서 2장(교회, 

신학교 등)을 보내야 한다. 1차 서류마감은 8월 16일. 문의 및 서류 보

낼 곳: pastorcho@pgmusa.org 조상명 목사.

▲문의: (610)28-6760 애틀랜타 및 조지아에서 사역하

는 해병대 출신 목회자들의 모임인 

‘조지아해병목사회’(Georgia Ma-

rine Corps Clergy’s Assn.)는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에 스와니에 위

치한 유지화 목사 자택에서 3명의 

새 회원의 가입을 환영하며 제 2차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앞서 김종권 목사(부회

장)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어태용 

목사(총무)가 기도하고 유지화 목

사(회장)의 설교, 배창섭 목사(고

문)의 축도로 이어졌다. 

유지화 목사는 출애굽기 17장 

8-16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종들

은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영적

인 협조관계를 통해 일평생 마귀들

과 싸워가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

하는 사명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고 말하고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

의 밥이 되는 얼룩말들을 보면 항상 

뒤처지는 말이 잡아먹히듯이 마귀

들도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들에게

는 감히 덤비지 못하므로 우리 해병

목사들도 귀신 잡는 해병의 정신을 

살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성도들

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의 사역을 위

해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예배 후에는 홍문공 목사의 식사

기도로 푸짐하게 마련된 만찬을 나

누며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이날 모

임에는 홍문공 목사(116기, 애틀랜

타사랑침례교회), 류영호 목사(166

기, 애틀랜타노인대학 학장), 고영

민 목사(762기, 새생명침례교회 협

동목사)등 3명의 새 회원이 가입해 

환영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매월 둘

째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여 예

배와 기도모임을 갖고 영적으로 유

익한 목회정보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다져 나가기로 뜻

을 모았다. 

지난 5월 21일에 애틀랜타에서 

미주최초로 창립된 ‘조지아해병목

사회’는 애틀랜타를 비롯한 조지아

주 각지에서 사역하는 해병대출신 

목사들을 회원으로 회원 간의 친목

과 사역에 대한 활동을 펼쳐 가고 

있다. 

차기모임은 8월 13일에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해병출신 목사들은 

어태용 총무(404)547-4754로 연락

하면 된다. 
<기사제공: 조지아해병목사회>

뉴욕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KUMC) 신령직 훈련이 지난 19일 

오후 4시부터 후러싱제일교회(담

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교회와 예배/김영식 목사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김성

찬 감리사 △청지기직/장재웅 목사 

△교리/이용보 목사 등 4가지 주제

로 개최됐다. 

첫 시간 “예배와 교회”에 대해 강

의한 김영식 목사는 시편 100:1-5

절을 본문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에 대해 설명하고 1)예배는 오직 하

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며 2)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라며 예배(구약-새하이, 아버드, 신

약-프레스퀴네오)의 뜻과 예배자

의 필수조건, 예배자의 필수내용 등 

예배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에클레시아(

회중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의 거룩성,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구원의 방주 등에 대해 설명

하고 말씀선포와 교회의 특징인 성

례의 집행, 권징의 시행을 설명하고 

교회 직분에 대해 강의했다.

둘째 강의 “교리와 장정”에 대해

서 김성찬 감리사는 교회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나누며, 공천위원회, 

목회위원회, 재단이사회, 재정위원

회 등에 대해 설명했다.   

4개 주제의 교육이 끝난 후 교육

성과를 확인하는 개인별 인터뷰가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신령직 훈련

교회, 예배, 교리...평신도 훈련

퀸즈장로교회, 강명식 찬양사 초청 찬양집회 

여수룬기독학교 2015년 9월 개교 
시라큐스한인교회, 선교사자녀 학교 시작

여수룬기독학교 전경

조지아해병목사회 2차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신령직 훈련에서 김영식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찬양집회에서 찬양팀과 함께 강명식 찬양사가 찬양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가 지난 15일 수요예배에서 강명식 

찬양사 초청 찬양집회를 가졌다. 이

날 참석자들은 퀸즈장로교회 찬양

팀과 위십댄스팀이 함께 한 집회를 

통해 장년과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집회 후반부에는 강명식 찬

양사의 찬양사역 선배이며 6여년 

동안 퀸즈장로교회에서 찬양사역

을 인도했던 이광국 찬양사역자가 

찬양을 인도하기도 했다. 또 해외선

교중인 김성국 목사를 대신해 오인

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강명식 찬양사는 이날 찬양을 인

도하기 전 찬양곡들의 배경을 설명

했다. 강 찬양사는 “‘진리’라는 곡은 

고 옥한흠 목사의 설교 한편을 담은 

것으로, 아무리 힘들도 어려워도 인

생의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

들어야 할 네 가지 진리”라며 “신앙

인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늘 잊

어버리고 살기에 늘 고백하며 붙들

고 살기위해 만든 곡”이라고 말하

고 1)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2)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3)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4)하늘의 것을 구

하면 산다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명식 찬양사는 1989년부터 주

찬양 선교단과 어노인팅에서 찬양

사역을 했으며, 현재 숭실대학교에

서 현대교회음악과 교수로 후진들

을 양성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조지아해병목사회 2차 모임, 새 회원 3명 가입

“천국복음 사역 위해 정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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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동양선교교회 설립 45주년 행사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는 설립 45주년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설립 45주년 감사부흥성회: 7월 24(금)-26일(주) 

강사: 호성기 목사(필라안디옥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식 및 축하

콘서트: 26일 오후 4시 동양선교교회 본당 △Dr. Dongsun Lim 비

전센터 개관식 및 전시회: 26일 오후 5시30분 리본커팅 후 저녁식

사 

▲문의: (323)466-1234, (213)670-5847

은혜한인교회 장애인 여름성경학교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장애인 사역국이 주최하는 장

애인 여름성경학교가 27일(월)부터 2주 동안 실시한다. 대상은 18

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비는 필드 트립 비용 포함 350달러

다. 선착순 30명.

▲문의: (714)497-6059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

한인커뮤니티와 한인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LA카운티 정신건강국(LACDMH)이 주최하는 종교

계와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세미나가 ‘마음의 감기 우울증 

그 원인, 증상과 진단’이라는 주제로 3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738-3446 안정영 LCSW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충현선교교회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 5005 Edenhurst Ave, LA, CA)

는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도시의 기쁨이 되는 교회(행 

8:8)’라는 주제로 8월6일(목)부터 9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손봉호 교수(고신대 석좌교수)이며 일정은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7

시30분, 토요일 저녁 7시 주일 1,2,3부예배. 한편 8월9일(주일) 오후

3시 안수집사 취임 및 장립, 권사취임 및 임직식을 갖는다.

▲ 문의: (818)549-9191

지난 1월 27일 캐나다를 출발해 

북한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아무

런 소식 없이 북한에 억류중인 것

으로만 확인된 캐나다 토론토 큰빛

교회 담임 임현수 목사의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을 위한 LA지역 기독교 

단체 및 언론단체 연합기도회가 7

월 12일 오후 5시 LA KCCC 센터에

서 열렸다. 

임현수 목사는 70년 대 초반부 고

등학교 시절부터 한국 CCC에서 훈

련 받고 그 이후 CCC 간사로 재직

하다가 캐나다에서 신학을 공부하

고 토론토에 이재훈 목사가 담임하

던 큰빛교회 2대 담임목사로 취임

해 사역을 감당해왔고 지난 20여년 

간 북한에 110여회 이상을 방문하

며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북한에 

동포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인

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

던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북한에 지난 1월말

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억

류 중인 것이 지난 3월에 확인됐고 

벌써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날 설교를 맡았던 임현수 목사

의 고등학교시절부터 멘토였고 영

적인 스승이었던 이백호 목사는 임 

목사가 송환이라는 말보다 생환하

기를 바라는 심정을 밝히며 “고등

학교 시절부터 전도하는 일에 누구

보다도 앞장섰고 또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최선을 다해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하고 섬기던 

그가 북한에 억류돼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속히 다시 돌아와서 

더 분명하게 사역을 감당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기도인도자로 나섰던 JAMA

대표 강순영 목사, 가주은혜교회 김

영렬 목사, LACCC나사렛형제들 강

성봉 회장 등은 △임현수 목사의 북

한에서의 건강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족들에게 끝까지 평강을 

갖고 기다릴 수 있도록 △캐나다 정

부 및 UN 등에서 속히 임 목사의 송

환을 위해 애써줄 것 등을 위해 기

도했다.  

한편 임목사의 후배이고 함께 오

랫동안 CCC와 성시화운동 등에서 

동역했던 이성우 목사는 임현수 목

사가 속히 석방되기를 간절히 원하

는 마음도 나누었지만 이일 이후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이나 그동안 임현수 목사를 중심으

로 펼쳐졌던 다양한 북한을 돕던 일

들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도 내비쳤다. 

이날 전체적인 사회는 임 목사의 

40년 지기 친구인 큰빛감리교회 조

헌영 목사가 담당했고 대표기도는 

미주성시화운동 이사장인 김경수 

장로, 축도는 미기총 증경회장 최학

량 목사가 담당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에서는 캐나

다 정부 및 UN주재 북한대사에게 

전달하는 호소문도 공개했으며 임

현수 목사를 위한 기도운동의 확산

을 위한 공동기도문도 배부됐다.
<기사제공: KCCC>

캐나다 정부 및 UN에 보내는 호소문 채택

북한억류 임현수 목사 조속안전송환위한 기도회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

사)는 창립 16주년 감사예배를 18

일 오전 10시30분 Ray of Light 

Missionary 침례교회에서 개최했

다. 

나주옥 목사는 “울타리선교회가 

16번째 생일을 맞게 됐으며 감사

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모여 잔치하

게 됐다. 이 모습들이 예수님 보시

기에 좋은 모습 같아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씩씩하고 힘차게 사역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설교를 맡은 김준식 목사는 “16

년을 맞이한 울타리선교회를 축하

하며 이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

다. 

울타리선교회 로버트 하쇼 목사

의 환영인사와 나주옥 목사의 사회

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이상훈 목사

(성광장로교회)가 감사기도를 했

으며, 남가주동덕콰이어(지휘 양혜

원), 배재코랄(지휘 유의철), 남가

주 서울사대부중고동문회 합창단(

지휘 박범준)이 특송했으며, 김준

식 목사(남가주샬롬교회)가 ‘We 

Do it for Jesus’(고후4:5)라는 제

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김국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울타리선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울타리선교회 창립16주년 감사예배가 열렸다. 사진은 배재코랄의 흥겨운 

찬양에 이날 참석한 모두가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

KCCC에서 열린 북한억류중인 임현수 목사의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제 11기 LA목회자아버지학교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주제로 동

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개최된다. 

목회자 아버지학교의 일정은 오

는 8월 10일(월) 오후 4시30분부터 

9시30분, 11일(화) 오전 9시부터 오

후 9시, 16일(주)과 30일(주) 오후 4

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다. 

강사는 모범적 아버지상을 갖고 

있는 정대성 목사(콜로라도 덴버 

뉴라이프교회 담임), 이준성 목사

(ANC온누리교회 선교담당 목사),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미주아버지학교 총지도목사), 박

형은 목사(LA동양선교교회 담임)

이다. 

목회자아버지학교 관계자는 “목

회자아버지학교는 모든 아버지 신

분인 목회자들(목사, 전도사, 강도

사, 선교사)을 대상으로 열리게 된

다”고 언급하고 “일반 평신도와 달

리 목회현장에서 열심히 섬기는 목

회자들이 자신이 목회자이기 전에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가정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회

자는 목회자라는 특수한 위치로 인

해 남편과 아버지의 자리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

이며 본인의 부족한 점을 안다고 할

지라도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모

르는 답답함을 느꼈단 목회자 아버

지들이 이번 목회자아버지학교를 

통해 답을 찾게 될 것”이라 밝혔다. 

목회자아버지학교 9기생이자 11

기 아버지학교 스텝으로 섬기는 김

인구 목사는 “아버지학교는 세 가

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강력한 성

령운동이다. 4회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가정에 대

한 아내들의 소망과 밝은 미래를 향

한 자녀들의 바람이 걸려있는 학교,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

는 운동이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학교이다. △둘째 삶의 

실천운동이다. 단순히 이론과 지식

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아닌 여러 

가지 숙제와 나눔을 통해서 배운 것

들을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

도록 이끌어주는 학교이다. △셋째 

연합운동이다. 아버지학교를 통해

서 은혜 받은 각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가 준비하고 섬기는 

연합운동이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

하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

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며, 지

역을 초월해 가진 사람과 없는 사

람,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그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는 학교”라

고 설명했다. 

한편 제11기 아버지학교의 참가

비는 1백달러이며 자세한 문의는 

(213)382-5454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LA목회자아버지학교 8월 10일부터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크리스천 거리문화사역 더텐트 파킹랏콘서트가 한국에서 활동중인 크리

스천인디밴드 사운딩라이츠 콘서트로 열렸다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하는 파킹랏 콘서트가 18일 오

후 7시30분 가주영어학교 주차장

에 마련된 특별공연장에서 성황리

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한국의 

신촌과 여의도, 그리고 홍대에서 활

동 중인 크리스천 인디밴드 ‘사운

딩라이츠’의 공연으로 펼쳐졌다.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콘서트는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의 관객들이 모였으며 사운딩라이

츠가 연주하는 곡 한 소절 한 소절

을 놓치지 않는 진지한 모습들을 

보였다. 또한 곡중 랩 부분에서는 

모두가 손을 흔들며 흥겨워하는 모

습도 보여 공연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주었다. 

이날 관객으로 참여한 이정훈 씨

는 “한인타운 안에 젊은이들을 위

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즐거

운 감동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사운딩라이츠 멤버인 강근영 자

매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하

게 되고 관객과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아 기뻤다. 기회가 되면 다시 이

곳에서 공연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텐트 관계자는 “아침부터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다. 특히 청년들이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는 

파킹랏 콘서트가 목적했던 젊은이

들을 위한 건전한 공연문화가 서서

히 자리잡아가는 모습이며, 장년층

에서도 참석해 함께 한 것은 공연

문화가 세대와 세대를 한데 엮어주

는 매개체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좋은 공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한인타운 안에 건전한 문

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더텐트 파킹랏콘서트의 다

음공연은 오는 8월 22일(토) 오후 

7시 ‘더클레식 III’라는 주제로 열리

게 된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건전공연문화 조성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성황

크리스천인디밴드 사운딩라이츠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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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세군(사령관 박종덕)이 국

제구세군의 도움을 받던 ‘준자립 군

국’에서 도움을 주는 ‘자립 군국’으

로 발돋움했다. 세계에서 21번째, 

아시아에선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

어 세 번째다.

한국구세군은 최근 한국 군국이 

선진 구세군 대열인 C그룹으로 승

격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구세

군은 126개국 구세군을 자립 정도

에 따라 A그룹(미자립 군국) B그룹

(준자립 군국) C그룹(자립 군국)으

로 분류한다. C그룹에는 미국 캐나

다 프랑스 덴마크 등 선진국들이 포

진돼 있다.

국제구세군은 군국 사역의 다양

성과 적극성, 사회 참여 정도, 성직

자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룹의 승급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구

세군은 그간 준자립 군국인 B그룹

에 속해 있었으나 지난 5월 자립 군

국인 C그룹에 합류했다.

국제구세군은 자립 군국이 반드

시 지켜야 할 5가지 의무 사항을 제

시하는데 첫째는 ‘구세군의 역사성

과 정통성 유지’이며 둘째는 ‘군국

의 확고한 재정 자립’이다. 나머지 

사항은 ‘세계 속 구세군 확장 지원’ 

‘국제구세군의 일원으로 더 개방적

인 교류’ ‘국제구세군의 과제에 적

극 참여’ 등 국제 활동에 활발히 참

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구세군은 앞으로 국제구세

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교회와 

에큐메니컬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내부 조직 정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국내 구호단체들은 경제성장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입어 1990년대

부터 ‘받는 단체’에서 ‘주는 단체’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한국구세군은 

이들 단체에 비해 다소 늦긴 했지만 

C그룹 승격으로 국제적 위상이 향

상됐다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구세군 관계자는 “한국구세군의 

107년 선교 역사가 국제구세군으

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

라며 “선진국 구세군 대열에 합류

한 만큼 더 효과적으로 국제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은 100회기 부총회장 

후보로 이성희 서울 연동교회 목사

와 문원순 서울 승리교회 목사가 확

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기총회 개회 60일 전에 부총회

장 후보 등록을 마치도록 돼 있는 

예장통합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시

행세칙에 따라 두 사람은 14일 후

보신청서와 증명서류，공탁금을 

총회에 제출하고 등록을 마쳤다. 후

보기호는 이 목사가 1번, 문 목사가 

2번을 배정받았다. 

이 목사는 “공정한 선거운동과 정

책대결을 통해 모범적인 선거를 치

러 교회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하

나님 앞에, 총회와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섬기겠다”고 말했다 문 목사

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데 최선

을 다할 것이며 무조건 하나님의 영

광과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만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두 후보는 오는 21일 경북지역(

대구 대봉교회)을 시작으로 28일 

경남지역(부산 백양로교회), 30일 

전남지역(광주 하남교회)，31일 전

북지역(전주 예은교회), 다음달 4일 

중부지역(충주 효성교회), 6일 서

울·수도권지역(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소견발표회를 가질 예

정이다.

한편 예장통합 제100회 정기총

회가 오는 9월 14-17일 충북 청주 

상당교회(정삼수 목사)에서 열리는 

가운데 총회기간 중에는 주제인 ‘주

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에 맞춰 

예배를 진행한다. 아침예배는 각각 

‘하나님께로 나아감’(15일) ‘이웃에

게로 나아감’(16일) ‘세상을 향해 나

아감’(17일)으로 세부 주제를 정해 

드린다. 16일 저녁 열리는 ‘제100회 

총회 기념예배’에서는 총대들이 사

회와 교회 안에서 화해자의 삶을 살

기로 다짐하는 비전선언문을 발표

한다.

총회주제연구위원장 노영상 호

남신대 총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할 수 있다”며 “올해는 광복 70

주년을 맞이하고 특별히 100회 총

회를 맞이하는 만큼 나눠지고 찢겼

던 역사가 이번 총회를 통해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에이즈 감염자 중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내용이 수록된 동성

애 단체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에이

즈와 동성애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

을 부정하려 애쓰는 동성애 단체가 

이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이

례적인 일이다.

국민일보가 16일 입수한 행동하

는성소수자인권연대(구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40-60대 남성 동성애

자 에이즈 감염인 생애사 보고서’는 

“한국의 에이즈 감염인 중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면서 “초기 성소

수자 인권운동은 동성애에 대한 공

격에 대응하기 위해 ‘에이즈가 동성

애와 관계없다’는 식으로 분리시켜 

왔는데 이런 역사는 지금도 (동성애

자) 커뮤니티 안에서 에이즈를 드러

내 놓고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조

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동성애와 에이즈 간) 

분리의 역사는 두 키워드를 함께 고

민하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한다”면

서 “일련의 거리두기는 오히려 동

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의도적

으로, 혹은 부지불식간에 배제하고 

은폐하여 감염인의 성적 지향과 질

병 사이의 관계 가능성 자체를 무

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에이즈 감염이 동성애

자 내부에서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온

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남성 동

성애자 에이즈 감염인들은 게이 커

뮤니티에서 자신들의 감염사실을 

숨긴 채 살아간다”며 “이들이 커뮤

니티 안에서 자신의 감염 사실을 공

개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감염 사실

이 드러날 경우 감염인 동성애자는 

공공연히 소문의 대상이 되어 차별

과 배제를 당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남성 동성애자

의 감염률이 높은 국가”라며 “이는 

분명 에이즈가 국내 성소수자 커뮤

니티의 이슈임을 시사한다”고 밝혔

다. 또 “성소수자 운동의 외연이 확

대되고 커뮤니티가 제 목소리를 만

들어가는 지금, 에이즈 이슈에서도 

질병 당사자를 커뮤니티 구성원으

로 바라보고 이슈를 주체적으로 파

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

립한 아름다운재단에서 재정을 지

원받아 2013년 작성된 것으로, 에

이즈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 6명

을 심층 분석한 내용이다.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에이즈 감염 게이들

은 종로의 극장, 술집, 찜질방, 사우

나 등을 떠돌며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일부 응답자는 에이즈 감염 

후에도 관계를 가지며 그때마다 죄

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관계

자는 “에이즈 감염인 중 다수가 남

성 동성애자라는 것은 정부 통계에 

나온다”면서 “잘못된 것은 에이즈

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며, 죽을병처

럼 몰아가는 혐오가 더 나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동

성애에 대한 기사를 비판적으로 쓰

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와 에이즈 

간 관련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면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의 위

험성을 알리면 감염인의 인권이 침

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계에서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인이

며,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

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보건복지

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홍보

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질병관리

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과 

관련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성길 전 연세대 교수는 “미국 

일본 영국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에이즈 전파의 주요인이 남성 

간 성접촉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에이즈 환자들

이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

도 남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을 반드시 알려야 한

다”고 촉구했다.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주일성수

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김창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백남선) 총무는 1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 본부에서 열

린 ‘주일성수 캠페인을 위한 간담

회’에서 “주일성수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총회교육부(부장 김연도)와 기독

신문사(사장 이재천) 공동주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노재석(전주서

부중앙교회) 장영일(대구범어교회) 

이문희(맑은샘광천교회) 목사, 박

용규 총신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주일성수에 대한 현실과 한국교회

의 대응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장 목사는 “미디어의 발달과 교

회의 주중 프로그램 증가가 주일성

수의 당위성을 감소시켰다”며 “교

회가 제공하는 콘텐츠들로 인해 성

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했다고 착

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

다. 노 목사는 “청소년들의 주일예

배 참여율 감소가 학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일에 

학원을 보내는 부모에게 있다”며 “

물질주의에 매몰된 크리스천들에

게 안식일과 안식의 본질을 심어줘

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난 6월 전 교인을 대

상으로 전개했던 주일성수 캠페인

을 소개했다. 그는 “주일성수와 관

련된 설교부터 메시지가 적힌 팔찌 

배부, 성도 이름이 적힌 출석 봉헌

함 마련, 사진 콘테스트 등 4주 동

안 집중적으로 이뤄진 캠페인이 안

식일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재무

장시켰다”고 평가했다.

주일성수 캠페인이 구약의 율법

적인 것에 얽매이는 모습으로 돌아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목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안식의 선포이

며,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

내게 함으로써 안식을 경험하게 하

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시 돌

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안식과 

함께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확신

이 있어야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라

는 점을 알리는 것이 주일성수로 이

어지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 교수는 “성공적으로 회복해가는 

교회 사례를 취합하고 지속적으로 

알려서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침체 위기를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재경 총회교육진흥국장은 “주

일성수를 단순히 교육 주제로서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운

동으로 각 교회에 확산시키고자 캠

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교단 자

체적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교

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민 등 6510명이 서울광장

과 서울시청을 동성애 단체에 빌려

준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및 

공연음란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

다.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 장소를 

빌려줘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될 정

도의 음란행위와 음란물 게시·제

조·판매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

에서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진

(58)씨는 “동성애자들이 지난달 28

일과 지난 4일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

박 시장은 직권의 범위를 넘어 시

민들의 재산인 서울광장 및 서울시

청 태평홀을 사용케 해줬고 공연음

란행위를 묵시적으로 조장해 위법

행위를 방조하는 범법행위를 저질

렀다”며 시민 6509명의 위임을 받

아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서울광장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

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로

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

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 취사행위, 주류반입행

위 등을 못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

데도 지난달 28일 동성애자들은 실

오라기 같은 팬티 하나만 착용한 채 

전신을 노출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극단적인 행

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드

카 등 양주와 맥주, 소주를 다량 소

지해 음주하고 시민들에게 판매하

는 등 범행도 자행했다”고 덧붙였

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이런 행위

는 경범죄처벌법에 충분히 걸리는

데다 퇴폐적 행위를 권리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박 시장은 이러

한 자들의 단체행동에 동조해 서울

광장과 서울시청이 본래 조성목적 

취지에 반하는 퇴폐문화장소로 제

공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

했다. 

김씨는 또 “박 시장은 퀴어문화축

제 진행자 등의 전례에 비춰 서울광

장과 태평홀에서 공연음란행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다”면서 “더군다나 당일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육

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적극적

으로 중지명령을 하지 않아 결국 수

도 한복판에서 공연음란행위가 벌

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동성애자들이 제조·전

시·판매했다는 음란물의 증거사진

을 첨부해 제출했다. 그는 고발장에

서 “현장에는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음

란물과 음란행위가 있었다”면서 “

신임 법무부장관도 인사청문회 때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의 범위

를 넘어선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는 반드시 제한을 두고 그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

했다. 공공연히 공연음란행위를 하

고 음란물을 게시·판매·제조한 사

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울시 총무과 소속 공

무원과 남남(男男)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으로 동성애 단체인 신나는

센터를 설립하고 태평홀을 빌린 김

광수씨를 추가 고발했으며 박 시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

정”이라며 “건전한 사고를 지닌 서

울시민의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02-523-7731).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

사)는 19일 ‘에이즈 감염 원인을 정

확히 밝히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에이즈 감염자 중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동성애자 인권단체 보고서에서 인

정했다’는 국민일보 보도(7월 17일

자 25면 참조)에 대해 “적절한 보

도”라고 평가한 뒤 “동성애자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

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국

가기관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많은 보건 전문가

들이 동성애와 에이즈가 깊은 관련

이 있다는 주장을 속속 내놓기 시

작했지만 동성애 단체들은 이를 부

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2

년부터 질병관리본부는 무슨 이유

에서인지 에이즈 감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

는 시민단체에 변명만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문제는 정치·

이념적, 이익집단의 논리에 의해 좌

우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확한 자

료는 동성애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

단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

회적 비용의 산출을 위한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

도 반드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

애와 에이즈의 연관성 보도를 막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비판

도 덧붙였다. 교회언론회는 “국가인

권위가 동성애의 적나라한 실태, 동

성애와 특정 질병과의 관계 보도를 

차단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면

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다면 

그 존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

대회) 기간 동안 광주 화정동 U대

회 선수촌에 복음을 전파한 선수촌

교회가 최근 폐촌예배를 드리고 활

동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지역 교계가 협력해 20일 가

까이 문을 연 하계U대회 선수촌 교

회는 각국 선수와 임원들에게 예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담 등

을 통한 복음사역을 활발히 펼쳤

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에서는 이

를 위해 전문사역자 등 3명의 상임

목회자가 상주하며 봉사했다. 폐촌

예배는 기독시민봉사단 본부장 김

성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광

주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남

종성 목사는 광주지역 목회자들과 

성도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예배

에서 ‘승리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남 목사는 “1500개 교회 40만 성

도의 광주 기독교인들이 U대회 성

공을 기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

한 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라며 “하

나님께서 귀한 수고를 기억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폐촌예배는 사역

에 대한 활동보고에 이어 감사기도

와 감사인사, 격려의 말씀 순서로 1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U대회 조직위원회 정용화 부위원

장은 “메르스와 북한 불참 등 많은 

악재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성공적

으로 진행되었고 그 중심에 기독교

가 있었다”며 “광주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축사했다. 

U대회 개막이전인 지난 6월28일

부터 문을 연 선수촌 교회는 그동안 

주일과 수요예배를 드렸다. 또 매일 

아침예배와 성경공부, 외국인 선수

들을 위한 영어 성경예배 프로그램

을 운영했다. 광주시기독교단협의

회는 이번 U대회 선수촌교회를 운

영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2019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

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

주에서 개최된 2015 광주U대회는 

140여개국 1만2000여명의 대학생

들이 기량을 겨뤘다. 한국은 U대회 

참가 이후 첫 종합우승의 위업을 달

성했다.

한국구세군, 자립 군국으로 승격

이성희, 문원순 목사 등록 완료

동성애자 인권단체도 보고서에서 인정

예장합동 총회교육부 주일성수 캠페인 위한 간담회

서울시민 등 6510명 박원순 시장 고발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동성애 깊은 관련 당국 공개 안해

지역교계 협력 20일간 복음사역 펼쳐

‘받는 구세군에서 주는 구세군으로’

예장통합 100회기 부총회장 후보 

‘에이즈 감염자 다수는 남 동성애자’

“주일성수 안하는 청소년들, 부모 책임 더 커”

“음란행사 열릴 줄 알면서도 광장·시청 사용 허가”

“에이즈 감염원인 정확히 밝히라”

광주U대회 선수촌교회 폐촌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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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기독교 이외에도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다. 바로 유대교와 이슬

람교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세 종

교는 모두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

지 중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

그리스 강이 있는 중동을 배경으

로 하고 있다. 또한 구약성경을 사

용 하 고  있 으 며  유 일 신

(monotheism)을 믿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

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할지라

도 믿음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

라 세 종교는 지난 세기 동안 끊임

없이 대립하며 갈등 가운데 있어

왔다. 때때로 이러한 반목은 전쟁

으로 비화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

이 살상을 당했다. 오늘도 중동은 

총, 포의 불꽃이 튀고 있다. 세계는 

도처에서 혹시 모를 테러를 가상

하며 국가차원에서 보안이 가중되

고 있다. 

기독교 입장에서 어떻게 저들을 

선교하랴! 벽에 대고 얘기하듯 상

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절망

은 패망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

치 못함이 없다(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근본적 

다름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싸움을 유발시키며  비극

의 씨앗이 된다 말인가?

신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

는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영

원히 동일하신 세 인격이 삼위일

체로 계신다. 곧 성부, 성자, 성령

이시다. 이는 삼위이긴 하나 일체(

一體)로서 유일신이다. 유대교에

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

야훼(YHWH)'를 창조주 하나님으

로서 유일신으로 믿고 있다. 이슬

람교 역시 유일신을 신봉한다. 그 

신의 이름은 "알라”이다.  알라 이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한다.

메시아 

“메시아” ַחיִׁשָמ 라는 원래의 

의미는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

라는 뜻이다. 이 “메시아”라는 히

브리어가 칠십인역 LXX 그리스어

로 번역이 될 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Χριστός 라고 번역된

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부

음을 받은 구원자”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

는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신성(神

性)과 인성(人性)을 모두 믿는다.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

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prophet) 중의 한사람으로만 여

긴다. 유대교는 아직도 침략과 압

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

는 막강한 정치적 힘을 가진 메시

아를 고대하고 있다. 이슬람교에

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자는 필요치 않다. 예수는 아브라

함, 모세, 다윗 무함마드와 함께 5

대 성사 중 한명이다. 무함마드

(Muhammad)는 마지막 예언자로

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경전

기독교는 구약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모두 하나님의 계시

로 믿고 있다. 이에 비해서 유대교

는 구약성경만 믿는데 특히, 처음 

다섯 권의 책, 모세오경(Torah)을 

중요시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

된 신약성경은 믿지 않는다. 그리

고 탈무드를 부록으로 사용한다. 

이슬람교는 구약과 신약성경을 모

두 사용하고는 있으나, 무함마드

가 알라로부터 계시 받았다는 쿠

란(Qur'an)을 더 권위 있는 경전으

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성경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코란은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성경과 

쿠란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언

제나 쿠란이 옳다고 생각한다. 

죄에 대한 이해

기독교 “죄”의 원어적 의미는 “

표적을 빗나가다, 실패하다”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

순종함을 말하며 그 기준에 부족

한 것이나 그것을 어기는 것을 말

한다. 원죄와 자범죄로 나눈다. 유

대교는 율법 613개를 불이행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알라 신의 뜻에 

역행하며 다섯 가지 표주에 기록

된 대로 종교적 임무를 등한시 하

는 것이다. 

구원관

기독교는 이신칭의(以信稱義) 

사상이다. 즉, 인간의 행위로는 구

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로지 우리

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

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유대교는 율법준수를 강조한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거룩한 태도로 행동해왔느냐에 따

라서 내세(來世)가 결정된다고 믿

는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선하고 바른 행동을 하

면, 다음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천

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대

인들과 무슬림들이 율법적으로 철

저하게 종교적 의식과 의무를 이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들

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세관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

치 가르친다. 유대교는 이에 대해 

분명치 않다. 이슬람은 낙원과 지

옥을 말하지만 기독교의 내세관과 

다르다. 

사제의  존재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사제가 없

다. 유대교에 ‘랍비’가 있고 이슬람

교에 ‘이맘’이 있으나 이들은 사제

가 아니다. 평신도인데 다만 공부

를 많이 해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동일한 역할을 할 뿐이다. 반면 기

독교는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에 

목회자가 있다.

포교 방법

기독교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 선

민사상이 강한 유대교에는 이방인

에 대한 포교나 전도라는 개념이 

없다. 유대교는 혈통과 전통을 중

시하며 자녀세대를 향한 수직선교

에 부담을 안고 있다. 즉, 말씀 맡

은 자로서 후손에게 신앙을 전수

한다. 반면에 이슬람은 모든 수단

과 방법을 동원해 정략적으로 포

교를 하고 있다. 특히 결혼, 일부다

처, 산하 무제한 등 자연적인 방법

과 함께 물리적 힘도 마다하지 않

는다.

맺는 말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교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가? 

비관적이다. 비록 세 종교 탄생의 

지리,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다 해

도 근본사상과 지향점 그리고 해

석과 선교방법이 다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충돌은 필연적이다. “

샬롬(평화)”을 향한 인간의 노력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계시록 

22:20말씀처럼 주님이 속히 오시

는 길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도원

에서 신세타령하며 하늘만 보고 

있을 것인가? 주님은 이미 오셨다. 

그 분은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우

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고 언제가 

다시 오시어 당신의 나라를 완성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

스천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세상

을 조망해야 한다. 이는 모든 문제

를 표피적인 접근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분에 의해서 섭리된 

인류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뜻이 하늘에서 이

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산제사

로 드려는 것이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송종록 목사 |  (대학선교, 수필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차이

세상의 종교는 나름대로 자기 사상(Meaning)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성(History)이 아예 없거나 결핍되어 있다 

기독교가 참인 것은 경전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이다

<5면에서 계속>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공립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지상명령: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대명령(마28:19-20)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유혹에 대

해서 늘 경성하고 있어야 하지만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이 세상과 격리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 머물러 그분의 영

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요17:11,15-16). 이 말씀을 아이들의 

교육원리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아주 어린 나이에 부

모와 격리되어 공립학교에 보내기보다는, 마귀와 그들이 일으키는 세

속화에 대해 아이들이 혼자서 판단하고 전투에서 이길 만큼 준비된 후

에 세상에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변화: 중요한 것은 부모나 양육자들이 우리들의 아이들로 하여금 

마귀의 간계에 무지하게 방치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

장하는 아이들이 비 기독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로 굳게 서고 그

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

육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현장으로 공

립학교 교육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대안: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노

출되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중학교 정도까지는 공

립학교 교육보다 기독교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에

는 기독교인 부모들이 그룹을 이루는 홈스쿨링을 통하여 부모가 교사

가 되어 영적, 정신적, 신제적인 면까지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고 있습니

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장학금 제도와 함께 좋은 시스템을 

가진 기독교 사립학교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적인 자금을 받아서 

교사, 부모, 지역단체 등이 설립한 학교인 차터스쿨(Charter School) 등

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시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

만, 자녀들이 세속성을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파악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죄와 의,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신앙적인 나이가 된다면 세속적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고 오히

려 변화를 주도할 아이들로 세상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4. 결어:  우리는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원리들을 가

지고 있어야 합니다.

1)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기독교인 부모로서 국가의 불순종을 돕

는 일입니까?

▪권리: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불경건한 국가의 권위 아

래 아이들을 맡겨두는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공립학교 시스템을 세웠다고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그 혜택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

모가 공립학교에 아이들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공립학교의 세속적 인

본주의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의무를 감당해온 기독교인들이 국가나 공립학교의 시

설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공립

학교가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2)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비 신앙이 주도하도록 만드

는 것입니까?

● 개혁: 일반적인 학문의 내용에 대해 비기독교 교과서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나 편협적 도덕 교

육이나 편견을 가진 사상들이 교과서에 들어올 때 이것들에 대해 우리

는 비판적인 거부와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

리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경건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

니다. 

▪기독교인의 책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습

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사회발전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이들이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자로 교육시키

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거부하며 선택

할지를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획일적으로 

모든 세상의 문화를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

기 전에 세속적 인본주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홈스쿨링이나 사립 기독교 학

교 혹은 경건한 경향을 가진 차터스쿨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메일: younsuklee@hotmail.com

선교의 창 (36)



할렐루야! 주안에서 평안하신

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

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평안이 함

께 하시길 기도하며 주안에서 안

부 드립니다. 이카(Ica) 약속의 땅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간증하고픈 마음에 이렇듯 편지를 

써봅니다

먼저 페루는 현재 조금씩 개신

교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고 있긴 

하지만 카톨릭이 페루 전 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나라 중 하나입니

다. 미국 감리교가 페루에 들어온 

지 140년 만에 포기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정도로 선교하기가 참으로 

힘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복음 전하는 것이 쉬

운 나라는 없겠지만 페루는 자국

민들의 성향상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착하여 믿음이 성장되기가 참으

로 힘든 국민적 성향을 갖고 있습

니다.

선교지에 와서 1년 이상 경험하

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독특한 성

향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선교가 

힘든 나라임을 먼저 이야기 해드

려야 간증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

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몇

달 전부터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복음의 참 진리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든 십자가

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위

주로 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것 또한 중요한 사실이며 중요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

를 위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

아계신 예수님이 아닌 ‘죽으신 예

수님’만을 전하고 있음을 하나님

께서는 알게 해주셨습니다.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

수님’ 이 아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기독인들

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고민해 보셔야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은 거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순교

한 사도들의 행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교묘한 눈가림으로 그 중요한 부

분을 놓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

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부활을 모

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 

기독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이 초보적인 말씀을 바라보

지 못하는 마음을 심어준 사단에

게 속아 정작 ‘부활’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 안에 가둬 십자가

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

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고전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전 15

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듯 부활하셨기

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

며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희

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이 ‘부활’ 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

음에도 예전에는 알지 못하고 있

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가리워져 있었

지요.

사도들이 죽기 살기로 전하였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닌 오로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

하려 목숨을 걸며 순교까지 했다

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이

렇듯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

시고 ‘부활’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

라 하십니다.

요즘처럼 넘쳐나는 좋은 말씀들

과 성경적 지식을 높여 이 시대에 

걸 맞는 지식의 욕구들을 채워주

는 이 시대에 다 알고 있어 시시

하다 할 정도로 초보적인 말씀인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를 이 편지를 읽으시는 모든 성도

님들의 마음이 열리셔서 이 말씀

들이 들리시길 진심으로 기도 드

립니다. 

그리고 꼭 사복음서를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길 권면해드리고 싶

습니다. 간과한 초보적인 이 사건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표적이며 

증거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인지’되는 순간 하

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도 죄인이란 단어도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 운동

력 있는 말씀으로 성경의 모든 말

씀들이 모두 사실임을 한순간에 

다 알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

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 ‘부활’ 다 알고 있는 

부활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주님께 여쭤보

시어 마지막 이 시대에 올바른 믿

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으로 나아가길 바라시는 우리 은

혜가 한량없으신 주님께서 이렇듯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

음을 전하여 보았습니다.

이카 약속의땅 교회

약속의 땅 교회는 현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2층 지붕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인을 페루까

지 보내주셔서 진행하게 하셨습니

다. 지붕공사는 저희 생활비까지 

다 모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2층 미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의 임금을 줘야 하지만 

저희들의 사정을 알고 있고, 약속

의땅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을 잘 알기에 감사하게도 임금 독

촉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진행

해주고 있음에 너무도 감사할 따

름입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

까지 많은 것들이 남아 있지만 7

월까지 공사가 끝난다고 하나님

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역사해주셨던 우

리 주님만을 믿으며 믿음으로 진

행해나가고 있습니다. 페루 약속

의땅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 되어 

깨끗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교회

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 잃어버린 

수많은 이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

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카 약속의땅 학교

일전에 선교보고에서 언급을 하

였던 학교 건축에 대한 주님의 말

씀은 현재 현실이 되어 땅부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

하신 계획이 이뤄지고 있음에 놀

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제 시

행이 될 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건립되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진정한 하나님

의 자녀들이 페루에 넘쳐 나길 바

라는 마음 간절하며 기도와 후원

으로 동역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

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

랑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 

나라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성

도님들께서도 꼭 죽으시고 ‘부활’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상황과 환경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증거’인 ‘부

활’을 보여주셨기에 그 사실인 증

거를 붙잡으시고 하루하루 기쁨으

로 승리하시는 형제자매님이 되시

길 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어쩌면 이 복음을 먼저 깨닫고 

알고 계신 분들께는 양해를 구해 

봅니다. 그저 함께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만을 적어보았기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JesuCristo Resucito

이카 페루에서 부족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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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선교 편지  

<가로 푸는 열쇠>
3. 말, 소, 양 등을 놓아기르는 넓은 들이나 산 같은 초지(삼하7:8).

5. 재물을 체면없이 아니꼽게 아낌(고후9:7).

6. 양심을 버린 사람인 고로 바울이 징계하기 위해 

   사단에게 주었다고 했다(딤전1:20).

9. 소나 돼지 같은 것을 잡아 죽이는 곳(사34:7).

10. 목에 거는 장식물(출35:22).

12. 산비둘기(아2:12).

13. 열 또는 찬 기울 때문에 대기 밀도의 급변으로 빛이 이상하게 꺾

이어 공중이나 땅 위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명).

15. 알지 못함(창34:25).

16. 이상야릇함(렘5:30).

17. 살아 나감(행26:4).

19. 코끼리의 어금니(왕상10:18).

21. 임금을 호위하는 군대(삼하23:23).

23. 더운 물이 솟구쳐 나오는 샘(창36:24).

24. 유대인의 종교. 율법과 유전에 기초한 것으로 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행2:10).

26. 므낫세왕의 장인(왕하21:19).

27. 매우 뉘우치며 스스로 고백하고 항복함(시34:18+레5:5).

30. 무리한 생각이나 행동을 고집하는 일(몬1:14).

31. 몰래 피해 달아남(겔7:16).

<세로 푸는 열쇠>
1. 유대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왕 바아사와 유대왕 여호사밧을 책망한 자(왕상16:1-6).

2. 도시의 안쪽(마8:33).

4. 못을 박고 빼는 연장(렘10:4).

5. 인장으로 사용하는 반지(창41:42).

7. 여름, 가을에 논 풀밭에 많이 사는 길이 3cm 정도의 초록색 곤충(출10:4).

8. 감나무과의 상록교목(겔27:15).

11. 잘난 체하고 으스댐(시73:8).

13. 대단한 괴로움(신26:7).

14. 소아시아 서남 해변에 있는 작은 도(행27:5).

15.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눅14:14).

18. 대나 나무로 된 긴 막대기(민21:8).

19. 온 천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수2:11).

20. 옛 시대(말3:4).

22. 수고한 것을 어루만져주고 괴로움을 잊게 하며 칭찬해 

      주는 사람(전4:1).

24.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로 천거된 요셉의 별명(행1:23).

25. 서로 막힘이 없이 오 가는 일(잠3:32).

28. 예배당(시74:8).

29. 기쁜 소식, 굿뉴스(갈1:7).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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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예배모습

이카 약속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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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급증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크리스천의 가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

다.

영국이 동성애 나라가 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린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몇년 만에 지금 표면화 되어 이제 유

치원교육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남성 며느리를 

보게 되거나 여성 사위를 보게 되는 사회를 가정해 보십시

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 짐승이 한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며 

가거나 혹은 가정의 구성원이 남자와 남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심각해집니다.

가정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이 

가정이요 제일 마지막 계시록에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모

두는 신부되어 혼인잔치에 참예할 것으로 결론짓는 책이 성

경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

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도 이혼의 바람이 마구 들어와 이제는 사

모들마저 이혼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 없이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은 자칫하면 소외되기 쉽습

니다. 성도들을 돌보며 목회에 집중하다보면 가정을 소홀이 

하다가 그만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가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요즘 들어 부쩍 관심이 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통입

니다. 같은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금

이 가거나 아니면 그냥 묵인하고 살다가 황혼이혼으로 들어

가는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서로 소통이 없으면 성장에 문

제가 생깁니다. 한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

의 감격의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납니다. 아이라면 누구나 하

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만 굉장한 것으로 착각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감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성

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는 곳에서 혼자 성장한 아이라면 그 아이의 

정서는 매우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

은 계속해서 칭찬과 감동의 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남에게 사

랑을 베풀기가 쉽습니다. 부부의 제도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서로 칭찬과 격려를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으로 삼

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신혼기가 지나면 사랑의 감정은 식어져

서 무덤덤해집니다. 그 때부터 필요한 것이 존중입니다. 사

랑의 호르몬은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

습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는 것은 호르몬과 관계없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존중을 겸해서 해

야 합니다. “이혼의 수학”이라는 책에서는 3000쌍을 분석한 

결과 부부사이에 경멸이 쌓이게 되면 이들은 향후 5년 뒤에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어떤 행동이 존경스럽지 않다 해도 

경멸하는 생각은 무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반드시 

부부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후부터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존중하다 보면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 없이 사랑만 하는 대상은 동물들입니다. 동

물 선호시대가 되면서부터 강아지 유치원, 강아지 호텔, 강

아지 장난감, 강아지 패션들이 많은 사업계를 장악하고 있습

니다. 그런가하면 강아지가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강아지 인격형성을 위한 학교나 존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은 없습니다. 단지 사랑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을 강아

지 대하듯 사랑만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강아지의 수준

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소통능력이란 건강한 사랑, 건강한 존중으로 연결된 관계

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소통능력에 뛰어난 사

람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설득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

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신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1)모든 가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인생의 삶은 인간관계

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

람은 그의 인생 전부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

계가 건강한 사람은 육체도 건강합니다. 친한 사람이 많을

수록 심장병은 적은 반면에 외로운 사람은 암이나 감기에 

많이 걸립니다. 

여성들은 대체로 인간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부관계의 개선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수다는 무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구조상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대가 지나면 여성들은 가정을 뛰쳐나가 친구들과 수다

를 떠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듭니다. 자신의 존재

감도 이제 새롭게 찾고 싶어 합니다. 여성은 하루에 2만 단

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거기에 비해 남성들

의 경우 5천 단어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피

곤해집니다. 이런 현상으로 아내들은 남편과 멀어지게 되고 

남편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

다. 그렇다고 남편들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고,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빈 둥우리가 되고 나

서 자신의 정체감을 다시 찾으려 하다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도 됩니다. 이때 자기의 속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

으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존재감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마침내 우울증

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

치를 존중히 여길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가치도 귀

하게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있습

니다. 자기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상대

방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를 존중

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셨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죄

에 물들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인간

들을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예

수님 그는 전능자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간의 

탈을 입고 오셨습니다. (벧전2:21-3:1).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 세상에 낮은 자로 오실 수 있

었던 것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귀히 여길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 따라서 그에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존중

히 여기신 주님같이 우리도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

저 남편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이메일:hwangsunwon@gmail.com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2. 사모의 침실 가꾸기(1)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모든 가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얻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중요

우리를 귀히 여겨 인간되신 주님같이 남편 존재 귀히 여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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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사도의 계

시는 모든 일의 표준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

울 사도 역시 가진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엡

2:20). 그 기준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적용

돼야 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자신의 사도직 권

위를 주장합니다(1). 베드로서신은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근거 위에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

님이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둘째, 계시를 받는 대상은 흩어

진 나그네입니다. 오직 택함 받은 제한된 부류 

곧 교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 있

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관

심을 가지십니다. 환난 속에 사는 교회는 사도

의 계시위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

늘날 흩어진 세상에 유일한 소망과 지혜는 사도

의 계시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섭시다.

사도의 계시(벧전1:1-2)찬206장월

신자의 구원은 일시적인 구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

달은 구원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첫째, 영원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된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기에 너무 놀

라운 것입니다(롬8:38-39, 요1:1-3) 하나님으

로 시작한 구원이기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됩

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구원입

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

리스도는 오직 택한 자만을 위한 것이었음이 여

기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

심이 반드시 내 속에서도 증거되도록 돼있기 때

문입니다. 셋째,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완성과 성령

의 적용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인사를 나눕시다. 

신자의 구원 인사(벧전1:2)찬474장화

신자는 왜 산 소망을 가집니까? 첫째, 거듭남

에서 오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3-4). 예수그

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택한 자의 마음에 거

듭나는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입니다. 영혼의 부활이라 할 수 있는 중생은 우

리의 소망이 살아있게 합니다. 둘째, 영원한 기

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4-5). 산 소망의 마

지막은 영원한 기업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기

업은 예측 못해 불안을 안겨주지만 하늘 기업

은 참 안식과 부요를 누리게 합니다. 동시에 그 

기업은 이 땅에서의 보호에 근거가 됩니다. 셋

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5-7). 산 소망의 뿌리는 산 믿음에 둔 것입니

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한 믿음의 연단이 소

망을 누리게 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산 소망의 삶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산 소망(벧전1:3-7)찬226장수

성도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

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이는 구약 선지자

들이 연구한 것입니다(10-11). 신약에 임할 구

원을 미리 살피고 연구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

활로 성취되는 구원을 증거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상으로 떨어져 있으나 성령의 역사

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임으로 신약의 

구원이 이렇게 뿌리 깊으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둘째, 이는 성령의 계시였습니다(12). 이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로서 성령이 친히 그들

을 감동시켜 해석하고 예언케 해 오늘까지 이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신적계시를 바

로 받은 자만이 거듭나고 그 생명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셋째,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예상한 것

입니다(8-9). 이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으로 그의 형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주장해야합니다.   

영혼의 구원(벧전1:8-12)찬543장목

구원 받은 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근신의 삶입니다(13). 근

신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말한 베드로

는 결국 거룩한 행실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육과의 싸

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둘째,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14). 

자기와 계속되는 치열한 싸움은 언제나 더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

는 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내세신앙

이 있어야한다고 말합니다. 재림의 날을 준비하

는 자만이 현재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셋

째, 거룩한 삶을 힘써야합니다(15-16). 그러기 

위해 개인의 사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해야합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표준으로 

나가도록 적극적인 열정과 수고를 드려야합니

다. 그 길로 갑시다. 

금 거룩한 행실(벧전1:13-16)찬539장

번연이 그린 기독도의 여정처럼 살아가는 거

룩한 나그네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길을 가야

합니까? 첫째, 두려움으로 지내야합니다(17). 

공포의 두려움과 달리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

랑을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둘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18-19). 

나그네 길에 반복되는 싸움은 사탄과 세상의 문

명, 문화보다 우리 자신 속의 죄이며 죄를 짓게 

하는 정욕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괴로

워할 때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적용하는 것입

니다. 그 때마다 주님은 정결케 하여 우리의 갈 

길에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요일1:9), 셋째, 진

실주의로 살아야합니다(17). 이 좁은 길이 진리

의 길, 생명의 길이기에 진실본위가 아니면 따

를 수 없습니다. 당장 손해나도 진실하게 사는 

것이 복됩니다. 

나그네의 두려움(벧전1:17-21)찬221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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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비전 나의 미래”

정요한 목사(미주베델교회/크리스천헤럴드 

사장)의 삶과 신앙이야기, 목회 30년을 통해 전

한 말씀들이 모아진 ‘나의 비전, 나의 미래’(갑

우문화사)가 최근 출간됐다. 

“초등학교 시절 시골소년에게 꿈을 주신 분

이 바로 예수!”라고 고백하는 저자는 “그 예수

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삶에 대한 도

전하게 됐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러나 아직까

지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있지만 지난 60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신 그분이 앞으로도 되어질 일들을 예비하고 

있을 줄 믿는다“고 강한 믿음을 표현했다. 

성격이 급해서 곧잘 말을 더듬고 덤벙대길 

잘했던 그에게 아내는 ‘불광동 휘발류’라는 별

명을 선사했다고 한다. 이런 그가 예순이 되니 

이제 터널 끝이 보이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

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삶도 약속을 잘 지켜 신

뢰를 받는 사람, 열 명의 친구보다 한사람의 적

을 만들지 않겠다는 소신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잘 이뤄가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의 

마음도 적었다. 

본서는 제 1부 ‘산골소년의 꿈’, 제 2부 설교

모음, 제 3부 칼럼 모음, 제 4부 아름다운 사랑

의 메시지로 나누어 구성했다. 

제 1부 산골소년의 꿈을 통해서는 ‘아름다운 

만남’, ‘한국 목회사역’, ‘미국 이민생활’, ‘목회와 

언론인의 생활’의 제목으로 자신의 살아온 삶

을 진솔하게 고백했으며 2부 설교모음에는 절

기설교와 일반설교로 구분해 30여 편의 설교를 

수록하고 제 3부에는 자신의 칼럼 50여 편이 

실려 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제 4부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저자를 알고 지내던 주

변의 지인들의 쓴소리, 단소리들을 여과 없이 

수록해 정요한 목사의 삶의 모습을 여실히 드

러내주고 있다. 

저자는 마지막 장 에필로그를 통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조

그만 일에서부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가

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

내는 것”이라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에 겸

손하게 섬기는 일을 할 것을 다짐 한다”고 끝을 

맺고 있다. 

정요한 목사의 다른 저서로는 ‘전 높은 곳을 

향하여’, ‘요한복음강해’, ‘목회상담학’, ‘상담심

리학’ 등이 있다.  책에 관한 문의는 

chung5505@yahoo.com 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새책소개

간증과 설교, 칼럼 등 다양하게 구성 

저자 정요한 목사

한인교회가 위기에 처해있고 그 위

기의 중심에는 목회자가 서 있다는 사

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목회자들이 어떤 점들을 갖추어야 할

지에 대하여 고찰해보겠다. 

1. 제자로서의 삶의 의미와 중요성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

범을 따르는 삶이 요구하는 대가를 잘 

알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가르친 하나님

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하여 자기희

생을 통해서라도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사

람을 지칭한다(Yoder, 1994).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기본

적으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가르쳤다(마12:28-34; 마

22:35-40; 눅10:25-28). 즉 맘몬 우상

숭배와 이웃 착취로 자신의 안녕과 행

복을 꾀하라는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

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

하며(마6장),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

지도 사랑하는 삶(마5:38-48; 6:14-

15)을 살라고 가르쳤다(김세윤, 2013).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주

장하며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대신 자

기희생을 하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아야 한다.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의 가장 긴급

한 제 1 소명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

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반

영하며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

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아가는지를 통해서만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Laberton, 2014:84) 제자로서

의 삶은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김

세윤은 복음 선포자들의 삶은 십자가

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

을 그려내는 플래카드(placard)가 되어

야 한다고 말한다(고후4:10).

그동안 한국 목회자들은 세계적인 

교회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왔다. 그 과

정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제치고 오직 교회성장에만 초점

을 맞추었다. 그 결과 목사는 많으나 

참된 목자를 보기 힘들다는 말들을 많

은 교인들이 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 

교세가 추락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교회들이 성장이 아닌 생존 모드로 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그 동안에 일어

났던 문제들보다도 더 심각한 윤리적

인 문제들과 치열한 경쟁이 목회자들

에게서 일어날 것을 많은 사람들은 우

려하고 있다.  

2.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

의 삶의 자세

1)제자로서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즉 그들이 부르심 

받은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망명

지 ” 라 는  사 실 을  잊 지  않 는 다

(Labberton, 2014:69). 그들은 하나님

이 자신들을 부르실 때 어느 누구에게

도 영광과 평안함을 약속하지 않으셨

음을 잘 안다. 바울은 자신의 비참함을 

“세상의 쓰레기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통하여 

사역자의 인격을 연단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양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었으며, 복음을 

더욱 확신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었다(

갈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

매 거루리라”(최순봉, 2012). 

2)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은 

목회직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하거나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는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주장을 하지 않고, 교인들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

고, 오히려 교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의 삶을 산다. 교인들로부터 특별한 대

접을 기대하는 목회자는 자신도 모르

게 가난한 교우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을 차별한다.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들

에게서 상처를 받고 결국 그들을 거부

하게 된다.  

3)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은 

목회나 삶에서 모든 판단이나 결정이

나 행동을 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 사

랑 이웃사랑의 이중계명에 기초한 하

나님 나라 실현과 확장에 둔다. 그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교회는 이득을 보더

라도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고 확장되

지 않는 결정을 피하는 반면에 자신이

나 자신의 교회는 손해를 보아도 하나

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는 결정을 

감행한다. 

4)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

은 기독교 윤리를 행동 전반의 토대로 

삼는다.  그들은 목적을 위하여 방법을 

타협하지 않으며, 교회를 이끌 때나 개

인생활을 할 때 사회법을 잘 지킨다. 

예를 들면 어느 목회자는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저소

득층을 돕는 대출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데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약

간의 거짓 보고를 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그 목회자의 그

와 같은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많

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

러한 신실한 목회자에게는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도록 설교할 수 있는 권위가 있

다. 

예를 들면 세금보고를 거짓으로 하

거나, 물건을 팔 때 세금을 안 받고 손

님과 불법적인 상거래를 하는 성도들

을 향하여 윤리적인 삶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를 행동 전반의 토대로 

삼는 목회자는 사회악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이 인격

적인 성숙성을 반영하는 삶이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달성이

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담임 목회자들이 부목사들

을 방패막이 삼는 경우가 있다) 제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같이 말

하거나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서 반만 

사실인 말들을 하지 않으며,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나

쁜 의미로의 교회정치를 하지 않으며, 

동료의 성공을 축복하며, 동료를 모함

하거나 시기 질투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회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늘 의

식하고 남에게 비난받을 빌미를 주지 

않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자신이 

싸워나가야 할 자신 내부의 악마를 늘 

제어하는 삶을 산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

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지는 삶을 살고

자 애쓴다(Dawn, 2010, 2004). 

5)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

은 하나님께 영광돌림과 자신의 목회

적 야망을 구별한다. 이러한 구별을 못

할 때 목회자는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성장”을 외치는 과정에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잃고 자신

도 모르게 교인들이 숫자로 보이기 시

작하고, 교회성장이라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보인다. Martin 

Buber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교인들이 

Thou가 아닌 It로 보인다. 그 결과로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집문서를 요구하

는 일까지 일어나는데 이것은 일종의 

종교학대다. 

오늘의 슬픈 현실은 목회자가 교인

들을 It로 취급할 때 교인들 역시 목회

자는 물론 다른 교인까지 It로 취급한

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활발히 사역을 하는 좋은 공동

체인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각자가 

자기 방어막 속에 거하며 매우 위선적

이고 피상적인 사랑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6)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

은 악에 대한 분별력과 혐오감을 가지

고 있다. 목회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세

상과 문화와 교회내의 악의 존재를 민

감하게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신국원, 

2012)과 이것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위에서 거론한 대로 

목회자가 윤리의식을 행동 전반의 토

대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돌림과  목회

적 야망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나 지체의 삶의 방식과 태도 안에 어떤 

악이 있든지 그것에 대한 ‘분별력’과 

단호한 혐오감을 가져야 한다”(Dawn, 

2010:178). 

Amplified Bible은 로마서 12:9을 “

모든 불경건한 것들을 혐오하며 사악

한 것들에서 몸서리치며 돌아서라”고 

번역하고 있다.  

7)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

은 자신의 맹점(blind spot)을 겸손하

게 인정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한 자아

성찰을 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멘토

와 동료들의 피드백을 구한다. 목회자

들이 흔히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

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

여도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맹점 

때문에 실족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

로 타인들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있

어야 한다. 
<계속>

엄예선 박사
(풀러신학대학원 가정상담 및 한국가족학 교수)  

목회자 제1소명은 예수님 제자로 고난과 섬김의 삶, 판단기준은 하나님나라 실현 

기독교 윤리를 행동 전반의 토대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과 야망 구분해야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1)


